
기독교 박해에 관한 최근 조

사에 따르면, 북한은 워치리스

트가 설립된 2002년 이후 20년 

동안 1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박해국 10위권 안에 처음으로 

진입한 나이지리아에서 순교

자 4명 중 3명이 순교했다. 수

단은 결국 10위권 밖으로 나갔

고, 인도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모잠비크와 콩고민주연합이 

오픈도어 와치리스트에 추가

됐다.

오픈도어즈의 대표 겸 CEO

인 데이비드 커리는 최근 발표

된 위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

크리스천들은 침묵한 채 믿음

을 잃고 서로에게서 등을 돌리

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는 하

나님 백성의 수는 교회가 죽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커리는 “그러나 그것이 일어

나고 있는 일의 전부는 아니다. 

대신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돌린다. ‘내가 광야에 길을 사

막에 강을 내리니’(사43:19).”

순위에 든 국가에는 엄청난 

극도의 박해를 받는 지역에 사

는 3억9백만 명의 크리스천들

이 있다. 이는 작년의 2억6천만 

명에서 증가한 수치다.

상위 50위권에 속하지 않은 

쿠바, 스리랑카, 아랍 에미리트

와 같은 24개국의 3100만 명을 

추가하면 전 세계 기독교인 8

명 중 1명이 박해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아프리카의 6명 중 1

명, 아시아의 5명 중 2명이 포

함된다.

작년 45개국이 오픈도어즈

의 84개 기준 문항을 통해 "매

우 높은" 박해 수준을 보여줄 

만큼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

해는 29년 만에 처음으로 50개 

국가 모두가 이 기준치를 넘어

섰으며, 기준치에 매우 근접한 

4개국이 더 있다.

오픈도어즈는 작년의 증가를 

주도한 3가지 주요 추세를 분

석했다.

①코로나19가 구호 차별, 강

제 개종을 통해 종교적 박해를 

촉진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주의적 권위주의적 정주

의 감시와 규제가 합법화됐다. 

②코로나19 규제들을 이용해 

폭력적인 이슬람 무장 단체들

이 나이지리아와 카메룬에서 

부르키나파소, 말리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확산되고 있

다. ③중국의 검열 시스템은 계

속해서 확산되고, 신흥 감시 국

가로 자리 잡고 있다.

오픈도어즈는 1992년부터 

전 세계 기독교 박해를 감시해

왔다. 북한은 워치리스트가 설

립된 2002년 이후 20년 동안 1

위를 기록했다.

2021 보고서의 내용은 60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오픈도어

즈 직원들이 2019년 11월 1일

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추적하며 작성한 보고

서에서 의해 수집됐다.

데이비드 커리는 올해의 순

위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만 듣는 것

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박해

를 겪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직

접 듣고 있으며,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것만 보고한다”고 말

했다.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는 북

한의 상황을 기록한 연간 

WWL 순위의 목적은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을 우리가 잊지 않

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

욱 효과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해가 가장 심한 10개국은 

올해도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바로 북한, 그 다음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

아, 파키스탄, 에리트레아, 예

멘, 이란, 나이지리아, 인도 순

이다.

나이지리아는 오픈도어즈의 

최대 폭력 측정 기준을 적용한 

후 처음으로 상위 10위권에 진

입했다.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이 나라는 전

체적으로 9위이지만 폭력 측면

에서는 파키스탄에 이어 2위,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사망한 

기독교 인구수에서 1위를 기록

했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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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2개의 교회 건물이 공격을 받는다. 그리고 매일 12명의 

기독교인이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투옥되고, 5명이 납치된다.

오픈도어즈(Open Doors)는 최신 연간 보고서 2021 와치리스

트(World Watch List(WWL))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이 

가장 심하게 박해를 받는 상위 50개 국가에 관해 보고를 했다

(The 50 Countries Where It’s Most Dangerous to Follow Jesus 

in 2021: Latest report on Christian persecution finds 3 in 4 

martyrs are in Nigeria, ranked among 10 worst persecutors for 

first time).

자유롭게 신앙 누릴 날이 올 때까지!
오픈도어즈, 2021년 기독교인 되기 어려운 50개국(WWL) 발표

북한은 워치리스트가 설립된 2002년 이후 20년 동안 1위 기록
세계 곳곳에서 기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감

염성이 높은 새로운 변이 형태가 출현하면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과

학자들은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기 위해 긴급 

연구에 돌입했다고, BBC는 보도한다(New Covid strain: How worried 

should we be?).

BBC, 영국·남아공·브라질서 출현한 변이 바이러스 소개와 연구방향 보도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얼마나 위험한가?

변이 코로나바이러스란?

현재 전문가들은 세계 각지에

서 등장하기 시작한 변이 바이러

스에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크

게 세 종류로 나뉜다.

△영국에서 발견돼 50개 국가

로 퍼진 영국 변종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돼 최소 20개국

으로 퍼진 남아공 변종 △브라질

에서 나타난 새로운 변종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모든 바이러스는 퍼

지고 번성하기 위해 새로운 복제

물을 만들며 변이 과정을 겪는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돌연변이만 

수천 개에 달하지만 그 차이는 그

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변종은 바이러스 자체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하

지만 그중에는 전염성이나 치명

률을 높이는 변종들이 있다.

얼마나 심각한가?

영국,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

러스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

다 훨씬 더 전염성이 높고 감염되

기도 쉬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스파이크 단백질

에 변이가 생겼다. 스파이크 단백

질은 코로나19가 세포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주요 부위다.

영국 공중보건국(PHE)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30-

50%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냈

지만, 전문가들은 그 수치를 최대 

70%까지로도 추정하고 있다. 최

초 발생 시점은 지난해 9월로 추

정된다.             <3면으로 계속>



이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논쟁거리가 있는 복음주의 

용어에 대해 먼저 정의할 필

요가 있다.

한 역사가는 “빌리 그레이

엄(Billy Graham)을 좋아하

는 사람”이라면 복음주의 기

독교인이라고 단언했다. 하

지만 1980년대 후반에 빌리 

그레이엄이 복음주의를 정의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는 "사실 이는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

주의자도 이 용어를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복음주의라는 용어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는 '말씀에 대한 사랑'과 관련

이 깊다는 것이다.

이 용어 자체는 헬라어, "복

음" 또는 "좋은 소식"을 의미

하는 '유앙겔리온(euangelion)'

에서 파생됐다. 따라서 실질

적으로 복음주의는 '예수 그

리스도가 인류의 왕이자 구

원자라는 메시지를 믿고 헌

신하는 사람, 교회 또는 조직

을 일컫는다. 즉, 하나님의 말

씀을 믿는 자'다.

그러나 이 용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했다. 개혁

주의자들은 1500년대에 종교

개혁에 의해 탄생한 반가톨

릭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라

틴어 형태의 복음주의 용어

를 사용했다. 이들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교회의 허가가 

아닌 개인의 믿음에 의한 칭

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었

다.

이후 복음주의는 '대각성 

운동(Great Awakening)' 때 '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와 '조지 휫필드

(George Whitfield)'의 지옥

불과 유황 설교 덕분에 '부흥

주의(revivalism)'와 동의어

가 돼버렸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복음

주의자들이 스스로를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면서, 

복음주의자는 올바른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말씀

이 그를 다스리고 말씀에 의

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

미를 갖게 됐다.

역사를 통틀어 복음주의자

들을 일관되게 정의해온 한 

가지는 '예전에 대한 불신'이

었다.

기도, 암송, 축도, 성가와 

같은 예전은 말씀에 기반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

전이라는 용어는 종교의식을 

설명하는 데 사용됐다. 이 용

어 자체는 "라오스"(사람)와 "

에르곤"(일)의 조합이며, '신

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 혹은 

사람들을 대신해 행해진 공

공의 사역 및 실천'을 의미한

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독

교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

는 만큼 달랠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기독교 예전은 하나

님을 경외하고 예수의 이름

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의식

적인 실천 행위들이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복음

주의자들은 특별히 성공회가 

"낮은 교회" 캠프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된다. 즉, 설교를 가

장 중시하고 성례전, 교회의

식, 교회권위는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이다. 복음주의

자들은 개개인의 성도가 말

씀을 듣고 그에 응답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가 중간에서 

방해하는 일을 원하지 않는

다. 이것은 그들이 선호하는 

예배형식이 찬송가와 복음성

가를 부르고 설교를 듣는 것

과 같은 말씀에 기반을 둔 실

천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성만찬 혹은 성례전을 중

심으로 하는 기독교 예식조

차도 많은 복음주의 교단에

서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 성

만찬은 가끔씩 거행되거나 

혹은 찬송과 설교 사이에 잠

시 진행되는 정도일 뿐이다. 

또한 종종 성만찬을 위해서 

또 다른 설교를 통해 그것을 

설명하기도 한다. 역시 또 설

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주

의자들은 분명히 그들의 강

점을 발휘하긴 했다. 그들은 

찬송과 설교를 예술의 형태

로 만들었다. 복음주의 찬양

은 '힐송'과 '베델' 등의 앨범

들을 통해 전 세계적인 인기

를 얻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

게도 새로 출시된 찬양의 품

질에 대해 복음주의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또 다

시 말씀에 관한 것이다!

마치 설교는 복음주의자들

에 대한 전부인 듯하다. 이러

한 점 때문에 코로나19 바이

러스로 인한 봉쇄상태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역과 삶으

로 되돌려 놓았다.

지역사회의 제한 정도에 

따라 교회들은 예배를 완전

히 온라인으로 송출하거나 

일부 대면 및 온라인으로 드

리는 하이브리드의 형태를 

제공한다. 복음주의자들이 

직접 만나는 곳에서도 모일 

수 있는 인원수는 제한돼 있

고 회중찬송은 금지돼 있다. 

게다가 Zoom이나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설교를 길게 

하기 힘들다. 최근에 나는 교

회 성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짧은 설교를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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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일 오후, 모든 예배가 마

친 후에 특별한 기도 모임이 있었

다. 당회원과 교역자 그리고 직원

들이 함께한 기도 모임이었다. 그

렇게 모인 이유는 한 가지였다. 충

성스럽게 교회를 관리하며 섬겨 

오신 집사님이 허리 신경 수술 후 

일주일이 다 되었는데 다리 쪽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서였다. 예

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집사님 본

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

황이든지 감사로 받아들이겠다며 

담대했다. 앞선 모든 예배에서도 

그 사실을 알리고 기도도 했다. 그런데 또 다시 기도 모임을 갖게 

되면서 깊이 다가온 것이 있었다. 우리의 안자일렌을 깊이 느끼

게 된 것이었다. 안자일렌(Anseilen)은 독일어로 “등산에서 안전

을 위하여 서로의 몸을 로프로 잡아매는 일”을 뜻한다. 특별히 누

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안자일렌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등산의 현장에서 안자일렌 이야기는 끝없이 있으리라. 오래 전 

이야기 가운데 박정헌, 최강식 두 산악인 이야기도 있다. 이들은 

히말라야의 촐라체(6,440m) 등정에 성공하였다. 그런데 하산 중

에 한 명이 크레스바(얼음틈)에 빠지게 되었다. 절대 절명의 위기

였는데 그들 사이에 안자일렌이 있어 여러 곳의 부상과 동상이 

있었음에도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 죽을 자를 살려준 안

자일렌의 사례는 무수히 많을 것이며 반대로 안자일렌의 부실이

나 무시로 일어난 정반대의 일들도 적지 않으리라. 

안자일렌의 삶, 곧 서로를 묶고 사는 삶은 성경적인 삶이다. 전

도서 4장에서 분명히 일러준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

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

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

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진정한 공동체는 생명과 죽음을 공유하는 

안자일렌의 차원까지 가야한다. 안자일렌에 노련한 산악인이 함

께하고 있다면 그 줄에 묶인 사람들 모두는 얼마나 안심이 되겠

는가. 우리의 안자일렌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어떤 크레스바에서

도 완벽하게 건져주실 예수님이시다. 어떤 바람에서도 안전하게 

감싸주실 예수님이시다. 어떤 등정(登頂)도 두렵지 않다. 우리의 

등정은 곧 예수님의 등정이시기 때문이다.

집사님의 감각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너무 행복해 

하신다. 우리는 생사고락(生死苦樂)을 같이 하는 안자일렌 공동체

임을 다시 확인하셨기 때문이신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신다. 올해 

교회의 표어 가운데 첫 구절이 “다시 일어나”이다. 집사님은 곧 다

시 일어나실 것이다. 이미 그 믿음은 일어나 굳건한 반석 위에 견고

히 서 계시다. 집사님뿐이 아니다. 허물어진 것들이, 주저앉아 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야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사렛 예수 그

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의 말씀은 2천 년 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있었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안자일렌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믿

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발행인 칼럼

안자일렌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찬양과 설교 빠진 예배, 나는 싫다!
처치리더스.컴, 마이크 프로스트 선교학자의 ‘사회적거리 둔 예배/소모임’ 약점 지적 보도

내가 다른 교회 예배에 갔는데, 주위 사람들과 소그룹 모임

을 하라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할 것 같다. 'Zoom모

임'과 '사회적 거리를 둔 워크숍', 이것이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할 수 있는 전부인가? 찬양과 설교를 뺀 복음주의 교회의 예배

는 단순한 세미나 모임에 불과하다. 기독교 예전에 있어서 복

음주의 예배는 왜 이렇게 결핍을 드러내는 것일까?

호주 시드니 모링대학 선교학 과장인 마이크 프로스트(Mike 

Frost)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복음주의자들의 예전적 결핍

이 드러났다고 비판한다(Coronavirus Has Unveiled the 

Liturgical Poverty of Evangelicals).

코로나시대, 복음주의자들의 드러난 예전적 결핍 비판
찬양과 설교 뺀 교회 예배는 세미나 소그룹 모임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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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은 배교에 대한 사형

을 폐지하고 지난 30년간의 

강행한 이슬람법 이후 새로

운 헌법을 통해 종교의 자

유를 보장한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10위권에 들었다. 

그러나 오픈도어즈 연구진

이 무슬림 출신의 기독교인

들이 여전히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공격, 배척, 차

별을 당하고 있고, 기독교 

여성들은 성폭력에 직면하

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3위

에 남아 있다.

인도는 “정부가 승인한 

힌두교 극단주의로 인해 소

수 종교에 대한 폭력이 계

속 증가하고 있어” 3년 연

속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

다.

한편 중국은 “기독교인과 

기타 소수 종교에 대한 감

시와 검열이 계속되고 있

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상

위 20위권에 들었다.

△오픈도어즈 보고 기간: 

2019년 11월-2020년 10월

△순위의 다른 큰 변화: 

콜롬비아는 게릴라, 범죄 

집단, 원주민 사회의 폭력

과 세속적 편협함이 커지면

서 41위에서 30위로 11계

단 상승했다. 터키는 기독

교인에 대한 폭력 증가로 

인해 36위에서 25위로 11

계단 상승했다. 방글라데시

는 로힝야 난민 가운데 기

독교 개종자들에 대한 공격

으로 인해 38위에서 31위

로 7계단 상승했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박해

가 폭력보다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다(아래 설명 참

조). 예를 들어 중앙아프리

카 공화국은 25위에서 35

위로 10계단 하락했다. 그

러나 기독교인에 대한 심각

한 폭력은 여전히 남아 있

다. 케냐에서는 기독교인을 

향한 공격이 “상당히 증가”

했지만 43위에서 49위로 6

계단 하락했다.

한편 남수단은 오픈도어

즈가 추적한 폭력성 관련 

조사에 의하면 9위를 기록

해, 가장 폭력적인 10대 국

가 중 하나로 손꼽혔다. 그

러나 와치리스트의 순위에

서는 현재 69위를 기록하며 

상위 50위 안에 들지 않았

다.

오픈도어즈는 개인, 가족 

및 회중에 대한 사회적 및 

정부 압력을 포함해 6개 범

주에 걸친 박해를 추적하며 

특히 여성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폭력이 하나의 범

주로 분리되면 상위 10개국

의 순위는 극적으로 변하며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인도

만 남게 된다. 실제로 현재 

20개국이 북한보다 기독교

인에게 치명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한편 2021년 보고서에서 

전 세계 순교자 수는 4,761

명으로 전년에 집계된 

2,983명에서 60% 증가했으

며 2019년 보고서에 기록

된 4,305명을 넘어섰다(오

픈도어즈는 1년에 10만 건

의 순교자 수를 집계하는 

다른 단체보다 더 보수적인 

추정치를 사용한다).

기독교인 순교자 10명 중 

9명은 아프리카에서 사망

했고, 나머지는 아시아에서 

사망했다. 오픈도어가 조사

한 2021 보고에서 나이지

리아의 순교자는 3,530명으

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기독교인 납치는 1,710명

으로 전년도에 처음 집계된 

1,052명에서 63%까지 증가

했으며, 나이지리아는 990

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파키스탄은 작년에 새로 

조사된 범주인 강제 결혼에

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

데, 약 1,000명의 기독교인

들이 그들의 의지에 반해 

비기독교인들과 결혼했다. 

오픈도어가 집계한 강제결

혼의 72%는 아시아에서 있

었고, 나머지 28%는 나이

지리아가 주도한 아프리카

가 차지했다.

중국은 오픈도어가 이전

부터 조사해온 다른 두 범

주의 주요 위반국이다.

전 세계적으로 총 4,277

명 중 중국에서만 1,147명

의 기독교인을 신앙과 관련

된 이유로 죄목 없이 체포 

또는 구금했다. 오픈도어의 

집계는 작년 3,711건, 2019

년 3,150건에서 증가했다.

한편, 교회의 공격과 강

제 폐쇄는 대다수가 중국에

서 발생했고, 그 다음을 나

이지리아가 그 뒤를 이으며 

전 세계적으로 4,488건에 

달했다. 작년 보고서에서 

집계는 1,847건에서 9,488

건으로 치솟았으며 중국에

서만 5,576건을 기록했다.

앙골라는 2,000건으로 2

위, 르완다는 700건으로 3

위를 기록했다(두 국가 모

두 박해 상위 50개국에 속

하지 않았다. 앙골라는 68

위, 르완다 72위).

박해의 동기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차이점을 이해하

면 다른 나라의 크리스천들

이 포위당한 형제자매들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기도하

고 옹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

은 세계에서 2위 박해국으

로 손꼽히는 공식적으로 무

슬림국가지만 오픈도어즈 

연구에 따르면 그곳에서 박

해의 주된 동기는 이슬람 

극단주의가 아니라 인종적 

적대감 또는 보고서에서 "

종족억압"이라고 지칭한 이

유 때문이다.

기독교 박해의 주요 원인 

8가지 항목

△이슬람 억압(29개국): 

이는 기독교인이 "극단적

인" 수준의 억압을 직면한 

12개국 중 5개국, 즉 국가

의 절반 이상에서 기독교인

이 직면한 주요 박해의 원

인이다: 리비아(4위), 파키

스탄(5위), 예멘(7위), 이란

(8위), 시리아(12위). 30개

국 중 대부분은 공식적으로 

무슬림 국가이거나 인구 중 

다수가 무슬림이다. 

그러나 7개국은 실제로 

다수가 기독교이다: 나이지

리아(9위), 중앙아프리카공

화국(35위), 에티오피아(36

위), 콩고민주공화국(40위), 

카메룬(42위), 모잠비크(45

위), 케냐(49위).

△종족 억압(6개국): 이

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독

교인들이 직면하는 주요 박

해의 원인이다: 아프가니스

탄(2위), 소말리아(3위), 라

오스(22위), 카타르(29위), 

네팔(34위), 오만(44위).

△독재적 편집증(5개국): 

이는 기독교인들이 5개국

에서 직면하는 주요 박해의 

원인이며, 대부분 다수의 

무슬림이 있는 중앙아시아

에 있다: 우즈베키스탄(21

위), 투르크메니스탄(23위), 

타지키스탄(33위), 브루나

이(39위), 카자흐스탄(41

위).

△종교적 민족주의(3개

국): 이는 아시아 3개국에

서 기독교인들이 직면하는 

주요 박해의 원인이다. 기

독교인은 주로 인도(10위)

의 힌두 민족주의자나 미얀

마(18위)와 부탄(43위) 불

교 민족주의자의 표적이 된

다.

△공산주의와 공산주의 

이후의 억압(3개국): 이는 

기독교인들이 아시아의 3

개국에서 직면하는 주요 박

해의 원인이다: 북한(1위), 

중국(17위), 베트남(19위).

△기독교 교단 보호주의

(2개국): 이는 기독교인들

이 에리트레아(6위) 및 에

티오피아(36위)에서 직면

하는 박해의 주요 원인이

다.

△조직범죄와 부패(2개

국): 이는 콜롬비아(30위) 

및 멕시코(37위)에서 기독

교인들이 직면하는 주요 박

해의 원인이다.

△세속적 편협함(0개 국

가): 오픈도어즈는 이를 기

독교인이 직면한 박해의 원

인으로 추적했지만 조사한 

50개 국가 중 어느 곳에서

도 주요 원인이 아니었다.

사실 처음엔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나타날지, 얼마나 오

래 갈지 모르고 맞이한 것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였다. 

물론 그 영향력이 이 정도까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

다. 아무리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들어도 별로 실감하

지 못하고 지내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

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이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지만, 이미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은 알

지 못할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버렸다.

가까운 사람들 중에 사망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사람들은 

더욱 움츠러들고 분노와 포기를 선택하기도 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인간은 희망의 동물이어서인지 이러다 언젠

가는 잠잠해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붙잡고 지내고 있는 

것 같다.

팬더믹(pandemic)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염병을 뜻하는 말이다. 코로

나19 초기만 해도 WHO(세계보건기구)는 팬더믹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를 주저했었

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무방비적으로 퍼지고 있

지는 않기 때문에 팬더믹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1년 전 작년 2월이었

다. 그러나 그 발표 후 채 한 달이 안 되어서 114개국에서 11만 여명의 학진자가 발생

하는 등 급속한 증가추세에 WHO는 팬더믹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1년을 지나면서 막연한 공포가 사람들 속에 스며들어왔다. 뭔가 이상한 

느낌의 두려움이 인류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 한국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 87%가 자신이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두려워하고 있

다고 발표했다(주요국 전체 평균은 67%).

그런데, 요즘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글 제목을 볼 수 있다. 바로 ‘코로나보다 더 두

려운 OOO’라는 제목이다. 이런 표현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코로나보다 두려운 건 예술이 잊혀지는 것’, ‘코로나보다 더 두려운 건 

배고픔’, ‘코로나보다 두려운 건 자연재해’ 등 어느 분야에 관한 글을 쓸 때 사용되

는 예문이 되어버릴 정도가 되었다.

연말에 발표된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고서’에는 아예 이 문장이 설

문지의 질문내용으로 등장하기도 했는데 ‘한국 사람이 코로나19 자체보다 더 두려

워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몇 가지가 두드러졌는

데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이라는 대답이 무려 

68%였다. 10명 중 거의 7명이 실제 확진판정을 받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확진

자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라는 대답이었다. ‘즉,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는 

말에서 ‘이것’은 코로나19이고 ‘더 무서운 것’은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소문이라는 

것이다. 실체보다 외부의 시선을 더 무서워한다는 말을 통해 그동안 우리 기독교신

앙을 들여다보자. 바로 이 모습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가? 본질보다 외형중심의 기

독교신앙.

팬더믹 기간을 지내면서 당연히 생각해온 예배의 자리를 뺏기고 영상화면 앞에 

앉아있는 모습. 이전처럼 교회갈 수 없다, 이전처럼 예배할 수 없게 된 현실은 사실 

두려움이 아니라 슬픔이다. 이 슬픔을 두려움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익숙하던 것

을 잃어버린 아쉬움과 슬픔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호세아 선지자가 이미 대답을 알려주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

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호6:6).

바이러스보다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게 더 두렵다는 

대답 앞에서 교회는 본질보다 외형적 신앙생활을 더 중시해온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가를 짚어보아야 한다. 1년 동안 교회 앞에 펼쳐진 이상한(?) 현상들과 정

부의 정책들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야 한다. 병은 일단 인정하고, 알리라고 했다. 교회는 어디가 병들었는지, 내 신앙은 

어디가 병들었는지를 어서 찾아야 한다. 더 이상 어떤 방법에서, 이론에서 대안 찾

기를 내려놓고 기독교진리의 본질 앞에 서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과 직결된 

것인데, 언젠가는 내려놓아야할 육체문제에 매달려온 신앙을 점검하고, 육체를 넘

어 영생의 문제를 분명하게 찾아가는 본질적 교회의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의 이야기야말로 교회가 진정 두려워해야할 질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한다. 원색복음은 유치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것이다.

인간의 지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위기극복의 수준을 넘

어 영생의 문제 앞에 나가야 진정한 지혜이다. 성경이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쳐주었다면 지금 교회가 진정 무서워해야할 문제는 무

엇인지, 교회는 어디에 서 있어야할지 그 대답은 이미 밝혀져 있는 것이 아닌가?
djlee77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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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장로교회)

시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자유롭게 신앙 누릴 날이 올 때까지!

<1면에서 계속>

영국 당국은 이 변이 바이

러스가 퍼지기 시작하자 최

근 봉쇄조치를 내렸다.

남아공 변이는 지난해 10

월에 등장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보다 스파이크 단

백질에 중대한 변이가 발

생한 종이다. 여러 돌연변

이 요소가 있는데 그중 하

나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와 

동일하다.

변이 요소가 두 가지 더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 부분

이 백신 효과를 방해할 것으

로 우려하고 있다. 이 바이

러스가 항체, 즉 면역체계의 

일부를 피하는 역할을 할 것

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영국은 남아공에서 오는 

항공편을 모두 금지했다. 최

근 남아공을 다녀온 적이 있

는 사람이나 이들과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은 즉시 격리

하라는 조치도 내렸다.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7월에 등장했고 최

근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입

국한 여행객 4명에게서 발

견됐다.

<4면으로 계속>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얼마나 위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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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년 희망찬 새해

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

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새해에

는 아름다운 말 생명력 있는 

말을 통하여 심는 데로 거둔다

는 말씀과 같이 아름다운 말을 

뿌려서 아름다움의 풍성한 결

실을 거두는 은혜의 해가 되시

기를 기원합니다.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의사소

통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

람의 생사화복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말에는 살

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책 중에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

람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는 책이 큰 인기를 끈 적이 있

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느 

날 저자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

의 결정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

을 발견합니다. 물 결정의 모

습도 모두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물을 얼려 결정사진

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은 물 결정의 사진

을 보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

습니다. 물에다 대고 ‘사랑한

다’나 ‘예쁘다’라는 사진을 찍

으면 그 물 결정이 아름다운 

육각형으로 나타났지만, ‘나쁜 

놈’, ‘바보’ 등 나쁜 표현을 하

며 찍은 물 결정사진은 흉하고 

일그러져 나온다는 사실을 발

견했습니다. 말뿐 아니라 글씨

나 음악도 같은 결과를 나타냈

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나무에도 매일 아침 아름답고 

긍정적인 표현의 말을 하면 싱

싱하게 잘 자라지만 매일 아침 

‘밉다’ ‘싫다’고 말하면 잘 자라

지 못하고 시든다는 결과도 발

표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말

의 에너지에 주목하고 있습니

다. 말이란 성대의 떨림에서 

나오는 파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속에는 강한 에너지가 들

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의 에너지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왜 우리의 말 

한 마디가 그토록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게 됩니

다. 말은 보이지는 않지만, 말

에는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

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힘을, 이 말의 강한 에너

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말하는 입안에는 기적이 있

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하

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

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

라!’ 명하시니 빛이 생겼고 그

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서 천지의 창조물들을 창조하

실 때마다 말씀으로 무엇이든

지 명하시면 곧 그대로 나타나

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약

속과 보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약속과 보장을 믿음으로 받

고 그대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

은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

인할 때 그 말씀은 성경 속에 

인쇄 되어 있는 그 이상의 문

자가 아닙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

하면 그대로 되리라”(23절). “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

라”(창1:7).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

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서도 똑같은 역사로 나타난다

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

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

리는 말에 대해서 깊이 있고 

중요성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

다. 사람의 말은 죽이기도 하

고 살려내기도 하는 중요한 생

명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에 따라 인생의 생사

고락과 화복의 결정을 가져온

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현실적으로 

눈앞에서 상황의 기적이 이루

어졌습니다. 기적은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서도 현실의 기적

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주

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 한가운데서 행하시며 역

사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의 말씀의 권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

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심을 믿게 하려고 직접 보이시

기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

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

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

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

심을 믿게 하려함이라 또 너희

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

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0-31).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에게 먼저 

물어보신 것에 대해 대답을 가

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요구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 있는 대답이 

있느냐 입니다. 기적과 표적의 

나타남과 행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물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

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

으라”(막11:22).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

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

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

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막11:23).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며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고 말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게 해주신

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

의 어떤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

거나 또는 심리적인 효과나 긍

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

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

씀에 근거한 겁니다. 천지를 창

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야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입

니다. 그럴 때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전적인 동의의 

신앙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

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

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게 되느니라“(고후1:20).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잠

18:21). 혀에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입술로 선포하

는 말이 모든 환경과 나 자신

까지도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

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담대

히 믿음을 선포하면 창조주 하

나님께서 그 말대로 행하시고 

이루어주십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하는 일이

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서 일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하

나님의 기적의 창고를 열게 하

시기 위해서는 믿음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성경 

말씀에 있는 글자로서의 말씀

이 살아 있는 말씀이 되는 것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

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히

4:12).

예수님은 믿음의 말을 들으

시고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

라고 하면서 ‘주여, 내 집에 들

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

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

소서’(마8:8). 주님은 그의 믿

음의 말을 들으시고 하인을 즉

시 고쳐주셨습니다. 또 한번은 

귀신 들린 자식의 아비가 예수

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

옵소서’(막9:22)라고 불신앙의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믿음의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

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 그때

에 그 아비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서’라고 믿음의 말을 할 때 기

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말씀을 외치면 

기적과 표적은 현실에도 나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

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

하시니라”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Forever(히13:8). 하나님은 그

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시

인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

을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서 나와 진행하여 가다가 홍해

가 앞에 가로 막혔습니다. 백성

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가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

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

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

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출

14:15-16). ‘네가 명령해서 홍

해를 갈라라’고 하셨습니다. 믿

음으로 명령하면 기적이 일어

나리라는 보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

은뱅이를 보며 말합니다. “은

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

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행3:6) 믿음으

로 명령하자 앉은뱅이가 일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

거하여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입술에 파수

꾼을 세워야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막아야합니다. 믿

음의 말만 내보내야 합니다. 우

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

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시141:3).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자신과 이웃에게 따뜻한 말, 긍

정적인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을 건

네며 올 한해가 하나님의 거룩

하심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

를 기원합니다. 
life9191@gmail.com

김진화 목사
(뉴욕미래비전교회)

푸/른/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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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기적 

하버드 대학에서 지적 능력

과 학력, 환경이 비슷한 젊은

이들을 대상으로 목표가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장기적인 조사

를 진행한 내용이다. 첫 조사

결과, 대상자들 중에 목표가 

없는 사람이 27%, 모호한 목표

를 가진 사람이 60%, 뚜렷하고 

단기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이 

10%였는데 정확하게 20년 후

에 이들을 대상으로 추적한 결

과들이 매우 흥미롭다.  

목표가 없던 사람 27%의 사

람들은 여전히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고, 애매

모호한 목표를 갖고 있던 60%

의 사람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지

만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

고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고들 

있었다. 눈 여겨 봐야할 사람들

은 단기적이고 뚜렷한 목표를 

갖고 살았던 10%의 사람들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나 

있었고 그 중의 3%는 각계에

서 성공한 인물들로 부각되어 

있었다고 한다. 

새해가 되면 목회자들도 신

년도의 교회의 목표와 표어를 

발표한다. 필자는 워낙 준비성

이 없고 언제나 무슨 일이나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는 성

미라서 내년도 교회 표어를 거

의 일년전에 정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런데 매년 5월에는 교단 총회

가 열리고 신년도 달력 회사의 

주문 접수가 시작되면서 굉장

한 부담을 안기 시작한다. 아무

리 늦어도 매년 8월말까지는 

다음해의 표어를 확정하여 인

쇄소에 보내야 한다. 이 고민이 

매년마다 필자를 괴롭히고 있

다. 여러 날, 여러 달을 고민하

면서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묵

상하면서 심지어 다른 교회 표

어들까지 검색해 가면서 다음 

해의 표어를 확정하여 인쇄소

에 보내곤 한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선정된 

목표들이 연말 결산의 때에 신

기하게도 목표만큼 성취되는 

것을 여러 해를 경험하곤 했다. 

지난해 2020년도의 교회 표어

는 ‘행복한 가정과 형통한 교

회’였다. 이 표어는 2019년도 8

월에 인쇄소에 보낸 것이다. 그

리고 작년도 첫 주일부터 ‘행복

한 가정과 형통한 교회’를 이루

기 위해서 ‘가정예배 회복’과 ‘

일대일 자녀양육 훈련’을 강력

하게 제시했다. 중직자들 가정

에서도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

음을 지적하면서 가정예배를 

강조한 결과 코비드19이 발생

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사회

전반이 폐쇄되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정예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 부모들의 직장도, 자녀

들의 학교도, 심지어 교회의 예

배와 자녀들의 주일 학교까지 

닫힌 상황에서 가정예배를 회

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

게 일대일 양육 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나쁜 코비드가 우리 교회 목표

를 이루는데 크게 도우미 역할

을 한 셈이 되었다. 

‘형통한 교회’라는 표어도 비

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현장 

예배에 참여한 교우들이 1/3로 

줄어  들었지만 재정 면에서는 

오히려 예년보다 흑자 결산을 

이뤘다는 결산 보고를 들은 온 

교우들이 감격과 감사가 한 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사로 

흥분한 상황을 맞고 있다. 어떻

게 ‘형통한 교회’의 표어가 성

취되었을까? 첫째는 코비드 상

황에서도 새가족들이 증가했

고, 대면예배에는 참여치 못하

나 온 교우들이 십시일반의 마

음으로 적극적으로 헌금 참여

에 힘을 보탰다. 또한 상대적으

로 모든 기관들과 행사들이 중

단됨으로 지출 예산이 현저하

게 줄어들어서 결국은 흑자가 

된 셈이었다. 늘 우유부단하여 

미리미리 만사를 확정하지 못

하는 목사에게 분명한 가르침

을 주신 한 해가 되었다. 마음

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주

님이 계시기에 이제는 벌써부

터 내년도 목표와 표어에 관심

이 가는 것은 확실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

시는 주님! 또한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붙잡고 2022년도의 목표를 향

해 두 손을 모은다. 
jykim47@gmail.com

목표와 표어를 정한대로…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목장일기

<3면에서 계속>

스파이크 단백질에 3가지 주

요 변이가 일어났는데 남아공 변

이 바이러스와 비슷하게 작용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파이크형 

단백질(앞)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침투해 감염시킬 수 

있게 만든다.

백신,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

과 있을까?

현재 백신은 초기 코로나19 구

조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이 때

문에 과학자들은 새로운 변이 바

이러스 백신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질뿐만 

아니라 인체가 바이러스의 여러 

부분을 공격하도록 훈련시키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른 변이 바이러스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

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백신이 

여기에 맞춰 계속 재설계되고 수

정돼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변이가 잦은 독감 백신

을 매해 맞는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변이 바이러스는 더 위험한가?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까지 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증거

는 없다. 다만 새로운 종들은 감

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손 

씻기,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의 방역 조치는 감염 예방에 도

움이 된다.

어떤 연구가 진행 중인가?

향후 더 많은 변종이 등장할 

것이다. 세계 과학자들이 이 현

상을 주시하고 있기에 새로운 변

종이 나오더라도 면밀한 연구와 

전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케냐의학연구소(KMR)의 연

구진들은 영국과 남아공 변이 등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분석하

고 있다고 밝혔다.

나딤 자하위 영국 백신 담당 정

무차관은 “필요한 경우 또 다른 

백신을 생산하도록 하는 조치들

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얼마나 위험한가?



역사의 두 수레바퀴 

역사는 History이다. 그분의

(His) 이야기(Story)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인

공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의 아들인 예수님의 탄생을 기

점으로 인간의 역사도 구분된

다. BC와 AD로 인류사를 확연

하게 구분하는 것에 큰 이의가 

없는 것만 보아도 예수님의 탄

생과 사역은 정말 살아있는 역

사의 한 부분임이 명백하다. 부

모가 여차히 나쁘게 대하면 부

모의 DNA를 확인하자는 것이 

인생의 악함인데, 정말 참된 진

리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가 이

것을 쉽게 받아들이겠는가? 한

마디로, 보이지 않는 크고 위대

한 하나님의 구속사와 세상의 

역사가 함께 역사의 수레바퀴

를 굴러가게 하는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

가 구체화 된 최고의 사건이 예

수님의 탄생기사이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영을 내려 

세금과 병역을 위한 아주 사사

로운 세상 목적을 위해 호적조

사를 명령했다. 이 부분을 성경

은 ‘그 때에’(에겐에토 데)라는 

단어로 시작한다. 이미 오래전

부터 예언되었던 때가 성취되

었음을 지시적으로 표현한 것

이다. 아구스도 황제는 단순히 

행정적인 이유로 단순한 세상

속의 history에 불과한 일을 행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를 도구

로 하나님 당신의 His Story를 

시작하신 것이다. 

‘크로노스’라는 일상의 평범

하고 반복되게 흘러가는 시간

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섭

리 속에 간섭하셔서 특별한 의

미가 드러나는 ‘카이로스’의 시

간으로 개입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신 것이다. 이처럼 아

주 사소하고,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뚫고 들어

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다. 그래서 신

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한다. 마

음과 정성을 다한다. 그리고 마

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

한다. 일상의 크로노스를 뚫고, 

카이로스로 개입하고 간섭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

기 때문이다.

32년전 친구와의 추억

지난해 송구영신 예배를 마

치고, 새해 첫날 새벽에 목사가 

된 옛날 친구와 오랜 시간 전화

통화를 하며 즐거운 추억의 시

간을 보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32년 만에 전화로 첫 대

화를 한 것이다. 친한 목사님이 

한국으로 임지를 옮긴 후, 다니

엘 특새에 간증한 것을 보기 위

해 인터넷을 켰다가 비슷한 이

름과 얼굴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결을 했던 것이다. 대

학 동기였던 친구였다. 나는 대

학을 내리 4년 마치고 간부로 

군생활을 시작했고, 친구는 재

학 중 군대를 갔었는데 그동안 

여러 사정들이 있었다. 

우리가 처음 대학을 들어갔

던 때는 시국이 굉장히 어수선

했다. 전직 대통령부부를 구속

하라는 것에서 광주항쟁의 진

실들이 대학 내에 그대로 유포

되던 때였다. 이곳저곳에서 민

주화 운동의 연결선에서 사람

이 스스로 죽기도 하고, 시위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과 시험을 

거의 볼 수 없던 때였다. 동기

생이 30명이었는데, 모두가 수

업과 시험을 거부할 때, 시험장

에 들어갔던 동기생은 다른 이

들에게는 공적처럼 여겨지던 

때였다. 한마디로 수업시간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압박이 느껴

지던 시기였다. 필자는 고교 선

배의 영향으로 신입생 때부터 

일찍 단대 학보사의 기자생활

을 하였기에 이를 더 가까이 직

면해볼 수 있었다. 

그때 오늘 소개하는 친구에 

대한 기억은 키가 크고 얼굴이 

까맣고 바짝 마른 몸에 항상 잘 

웃던 선한 모습이었다. 당시 동

기생이 30명 정도이고 그중에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목회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 왔었기에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 저들 

속에는 신앙과 현실사이의 고

민이 깊었었다. 그러한 때에 본

인은 비록 학보사에 있으면서

도 교단 배경과 교회 분위기의 

영향 탓에 그리스도인이 술 담

배나 폭력적인 시위문화에 직

접 가담하는 데 대해서는 반감

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현

실에 대한 비판적인 이론에 동

의를 하고 동기와 선후배들을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나 자신

이 본래부터 가고자 한 길과는 

다르다며 선을 긋고 있었기 때

문이었다. 

신입생 환영회부터 나는 목

사 되기 위해 왔노라하면서 이

미 선언을 한 탓에 주의한 구석

도 있었던 것 같다. 당시의 기

억을 모아보면 이 친구는 목사

가 되고자 왔노라 선언하던 나 

같은 부류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다. 후에 친구가 공적인 방송

에서 간증하며 말했듯이 술 담

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난다. 

전적인 나의 기억에 담긴 것이

지만 술 담배를 하는 여부와 상

관없이 이 친구는 굉장히 순수

하고 착하며 누군가 어려운 부

탁이나 요청을 하면 쉽게 자신

보다 다른 이들을 먼저 돌아보

는 손해 보기 좋아하는 착한 학

생으로 기억이 된다. 

나의 기억은 거기까지가 끝

이었다. 나는 한 학기 과정을 

빨리 마치고 기도원에 들어가 

대학원 준비를 했고 후에 대학

원입학 후에는 다시 군대를 가

야했기에 거기까지가 이 친구

에 대한 기억의 전부였고 그 후 

그 바쁜 한국의 신대원 M.Div 

생활과 강도사 사역, 그 후 미

국에 와서 20년을 지났으니 정

말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 당연했는지 모른다. 

하물며 이민 목회 20년이라면 

뭘 더 물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의 역사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그 이

후의 시간들을 어느 정도 구성

할 수 있었다. 재학 중에 군대

를 갔던 친구는 제대 후 당시 

선배 중에 목사님 아들로 우리 

학과를 시위의 전면에 이끌고 

있던 형을 따라 민중신학에 대

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겸

하여 운동권에도 열심을 가졌

던 것 같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다. 파출소를 습격하던 사

건에 가담했다가 백골단에게 

현장에서 잡혀 엄청나게 두들

겨 맞고 구속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교도소에 있

으면서 그 어렵고 힘들고 고독

한 때에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

을 만났다고 한다. 장로님, 권사

님이신 부모님의 기도의 빚이

기도 하겠지만 한달 만에 출옥

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도소

에서 만난 주님과의 더 깊은 교

제를 위해 기도원을 찾아갔고,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

다. 그 음성은 신학교를 가라는 

말씀은 아니었고, 모든 것을 순

종해서 고아원의 중고등학생을 

돌보는 선생님으로 먼저 영혼

을 섬기는 일에 헌신토록 했다

는 것이다. 정말 기쁨으로 그 

일을 섬기면서 마침내 주님의 

인도를 체험하고 신학교를 가

게 되었다고 한다. 하나님의 인

도하심에는 역시 빈틈이 없으

심을 본다. 후에 그가 청년사역

을 힘 있게 감당하는 배경에도 

이런 준비과정이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제

대로 믿으면 정말 주안에서 우

리 인생의 조각들은 어느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제주도를 위한 사역

그렇게 신학교를 마치고 서

울에서 사역을 하던 중 제주도 

영락교회 청년부 사역자로 청

빙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

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

했으나 하나님께서 제주도에 

대한 비전을 두고 먼저 기도하

도록 자신을 이끄시더라는 것

이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

하고자 하시는데 왜 너는 가만

히 있기만 하느냐는 책망과 함

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주

도를 국제선교도시’가 되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는 것이다. 그렇게 청년들과 열

정을 가지고 제주도를 통째로 

주님 앞에 드릴 듯이 열정을 다

해 사역을 감당했다고 한다. 그

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 제주도

에 두지 않으시고 이제 또 다른 

부르심을 좇아 서울의 두레교

회로 가게하시더라는 것이다. 

분명히 제주도를 위한 기도였

는데, 자신을 왜 옮기시는 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에 잠

잠히 주의 일에 순종 혹은 복종

하며 가다보면 주의 뜻을 발견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다. 

참으로 인내할 수만 있다면 절

로 그 때가 드러나는 것이다. 

제주도에서의 부교역자로서의 

8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마침

내 다시 제주에서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한다. 제주도에서 가

장 처음 세워진 어머니 교회라

고 할 수 있는 ‘제주 성안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게 된 것

이다. 현재도 본 교회에서 제주

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

고 비전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

하고 있다.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8년 전 청년들과 제주도를 향

한 그 뜨거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제주도를 변화시키고

자 기도의 깃발을 들었던 한사

람을 제주도의 원조교회에 담

임목사님으로 심어주신 것이었

다.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화염

병을 들었던 열혈청년을 그렇

게 변화시키셔서 가장 아름답

고 복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

하신 것이다.   

새해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를 마치고, 32년 전에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나눈 대화가 이러

했다. 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거의 실물예화를 통해서 하나

님이 새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런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느낌이 들었다. 이것이 장구하

고 사적인 것 같은 친구 이야기

를 주저리주저리 늘어놓는 이

유이다. 

세상을 이길 힘의 원천이 무

엇인가?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 사람들은 옳은 생각,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자체

가 옳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

다. 예전부터 진보적이거나 좌

파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옳은 말

만을 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런 이들이 머무는 곳을 보면 과

거 학생 때의 경험이나 현재적 

사회현실을 보아도 그렇게 아

름답지 못한 것을 본다. 

생각은 옳은 데 그들의 그 옳

음이 교만이 되어 그들이 가진 

자세와 태도, 다시 말하면 분란

과 분열적인 행태를 늘 가져오

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세련된 좌파라는 이름을 사용

하기도 하지만 쉽게 동의가 되

지 않는다. 최근 한국과 미국에

서 보여주는 진보적 좌파들의 

행태를 볼 때도, 타락의 정도는 

오히려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

보다 더 할 수 있음도 짐작해본

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

은 저들이 가진 당파적 관점의 

어떤 경향성보다 인간이 원죄

인(原罪人)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동의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오직 그분에게 답이 있다

인생의 모든 일은 죄인됨의 

겸손함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

말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가? 가장먼저 세상을 향한 외

침 앞에, 세상을 변혁시킬 힘의 

원천이 나에게 없음을 먼저 고

백해야 한다. 오직, 그분에게 

답이 있다. 그가 모든 것을 주

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

므로 그가 현실의 크로노스적

인 세계에 간섭하시도록 해야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

까? 말씀을 듣고 주신 비전에 

가슴 뜨거워하며, 무엇보다 기

도의 무릎을 먼저 꿇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

는 자, 세상 앞에 결코 무릎 꿇

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키

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것

이다.’ 친구, 류정길. 친구를 보

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였는데,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밤과 낮

이 다른 시간을 지날지라도 멋

진 이름의 정길이가 있음으로 

알칸사 리틀락의 한켠 목양실

에 웅크려 있는 남수의 마음은 

참 행복하다.  

 
davidnjeon@yahoo.com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크리스천크리스천의 의 눈눈으로 본 으로 본 세상 세상 

- 친구 류정길, 기도와 변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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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예방주사인 미국의 백신이 짐승의 표이기

에 맞으면 지옥 간다고 안 맞겠다 해서 혼란에 빠진 이웃

성도가 주변에 있는데 이에 대한 목사님의 성경적인 견해

를 부탁합니다.

-LA 근교에서 김흥기 목사

A: 좋은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 책이므

로 상징적인 은유가 많은 책입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

면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이므로 사

람들로 혼란을 주고 쉬 동심케 만듭니다(살후2:2). 질문하

신 666의 표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그 사건은 계13:16

의 적그리스도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적그리스도가 예

수님처럼 경배를 받기 위해 느부갓네살이나 김일성같이 미

운 물건인 우상들을 만들어 사람들로 자기에게 경배를 요

구합니다. 경배하는 사람에게만 매매할 수 있는 표를 준다

고 했습니다. 그 표가 666의 표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일단 계13:15-18을 문자

적으로 해석하면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거나 

경제적 곤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계13:15). 실제로 과

거 로마 기독교 핍박시대에 로마의 신들이나 황제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뿐 아니라 영업과 경

제활동에도 막대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현 백신이 666표라는 것은 성경 신학적 관점

에서 볼 때 아주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 이유는 1)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하지 않은 교회시대이므로 계13장

과는 시대적 상황(contaxt)이 맞지 않습니다. 666표는 적

그리스도 통치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지금은 종말

의 일곱 머리와 10뿔을 가진(계13:1) 불법의 사람 그 적그

리스도가 등장한 시대가 아직은 아닙니다. 2)적그리스도의 

표는 성경을 잘 보고 바로 해석해야 합니다. 계14:9을 보

면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가 받는 것이 적그

리스도의 표입니다(Worship the beast and it’s image and 

receive it’s mark).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였다는 것은 “

나는 짐승에게 속했다”는 표(카라그마)입니다. “나는 마귀

에게 속한 자”라는 뜻으로 그 표를 받습니다. 역으로 우리

가 성령의 인침 받은 것은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하나님

의 백성임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 코로나 백신은 의

료용이기에 짐승의 표라는 해석은 터무니없는 해석입니다. 

아마 가짜 유튜브를 보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짐승에게 경배하고 백신을 맞

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계13장의 대 환난의 핍박의 상황

(context)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백신이 나오면 제일 먼

저 맞을 것입니다  

3)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지 베리칩이나 백신을 받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백신은 또한 verification chip(베리칩, 확인

칩)도 아닙니다. 단지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용입니다.

4)개혁주의 신앙은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교리를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

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구원은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인내하여 결국 구원받고야 맙니다. 구원은 중간에 

취소되거나 상실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처

럼 우리의 구원은 황금체인으로 연결되어 예정-소명-칭

의-영화의 단계로 갑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된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

님이 부르십니다(소명).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반

드시 칭의의 은총을 받으며 칭의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 영

화 즉 천국에서 구원을 받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예정된 성

도는 결국 영화의 단계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

으시고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를 헬

라어의 부정과거형으로 썼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하고 확실한 것은 과거형으로 씁니다. 하나님

이 붙들어주시어 구원을 받은 성도를 마귀가 빼앗을 수 없

습니다(롬8:38-39). 빌1:6, “너희 안에서 착한 일(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주님을 만나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신앙상담 ??
?

?
?

백신이 666표라는 것은 비성경적인 잘못된 이론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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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아이마크-하

자족은 아프가

니스탄의 중부 

산지에 거주하

는 소수종족이

다. 이들은 8개

의 부족들 중 하나이자 아프가

니스탄과 북부 이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차르 아이마크(Char 

Aimaq)족에 속한다. 이들 부족 

모두는 아이마크(Aimaq) 언어

를 사용한다. 이 언어는 페르시

아어에 속하지만 튀르크어

(turkic) 어휘를 사용한다.

수년 동안 차르 아이마크 부

족은 여러 정부에 의해 이주하

면서 흩어지고 합쳐지곤 했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은 반유목

민적(semi-nomadic)으로 살아

가는 부족으로 바위투성이 산

지를 자유롭게 여행하며 다닌

다. 이들은 무역통로로서 세계

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지역

에 거주한다. 여러 다양한 사람

들과 접촉하면서 차르 아이마

크족들은 혼합된 유산을 남겼

다. 이들 중 대부분은 소련의 

침공시에 또한 잇따른 내전에

서 아주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삶의 모습

한때 아이마크-하자라족은 

완전한 유목민들이었다. 그러

나 오늘날에는 특정 계절에만 

이동하는 반유목민이다. 많은 

아이마크-하자라 유목민들은 

가뭄과 부식으로 인해(erosion)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농부

로 전업했다. 이들은 원시적인 

괭이와 나무 쟁기로 밀, 포도, 

쌀, 보리, 귀리(oats), 멜론 그리

고 야채 등을 재배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농업은 이들의 문

화에 있어서 부업으로 여겨지

며 한 사람의 재산은 그가 소유

한 가축의 양으로 결정된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은 고기

와 우유, 지방과 치즈를 제공하

는 가축에게 매우 의존적이다. 

동물의 가죽은 또한 천막을 만

드는데 이용된다. 농사를 짓는 

동안 아이마크-하자라족은 마

을의 돌집에서 거주하며 가축

떼들을 계곡에 남겨놓고 모아 

놓은 곡식을 먹인다. 봄과 여름

에 이들은 산지를 다니면서 천

막에서 거주한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의 사회

는 가장적(patriarchal, male-

dominated, 남성중심의)이면서 

부계(patrilineal, tracing 

ancestral descent through the 

males, 남성을 통해 조상의 가

계가 이어지는)사회다. 이들의 

핵가족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대개 남자와 부모, 부인 

혹은 부인들 그리고 자녀들로 

이뤄진다. 젊은 여자가 결혼하

게 되면 그녀는 남편가족의 일

부분이 된다. 아이마크-하자라

족에서의 정체성은 가족과 씨

족에 기초한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의 여자는 

가축 떼 돌보기를 돕기도 하지

만 이들의 주된 업무는 카페트

를 짜는 것이다. 각 부족 혹은 마

을은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딸에

게로 전수되는 그들만의 유일한 

패턴이 있다. 식량이 부족할 때

는 카페트 장사로 벌어들인 돈

이 아이마크-하자라족의 유일

한 생존수단이 되기도 한다. 카

페트는 가축, 현금과 함께 결혼

지참금으로도 사용된다.

신앙

아이마크-하자라족은 헌신

적인 무슬림이다. 이들 대부분

은 자신들의 신앙을 이슬람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믿는 하

나피 분파에 속한다. 이들의 강

한 이슬람 신앙은 종종 기독교

가 유일신관을 훼손했다고 비

판한다. 그러나 많은 무슬림들

은 꾸란에 인용된 구약의 이야

기들에 친숙하다. 이들 역시 자

신들의 영적 혈통은 아브라함

에게서부터 라고 주장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시기와 그 이후 미국과 다른 나

라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자유

의 전사"들을 위해 군사적인 지

원을 했다. 오늘날 이 나라는 

정치적 전쟁과 인권침해로 분

투하고 있어서 그 지원은 중단

됐다. 전 국토가 소련과의 전쟁

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모든 

마을은 파괴됐고 식량공급이 

위협을 받고 있다. 오늘날 아프

가니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가

난한 나라 중이 하나다. 안전한 

식수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어떤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투

가 지속되고 있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은 먼 거

리에 널리 퍼져있음으로 인해 

복음을 듣기가 어렵다. 현재 아

이마크-하자라족에게는 그리

스도의 증인이 없다.

아프가니스탄의 아이마크-하자라족(AimAq HAzArA)

“신실한 기독인이라면 낙태...”

“당신이 신실한 기독교

인이라면 단언컨대 낙태 

찬성론자(프로 초이스)일 

수 없습니다.”

앨버트 모흘러 미국 남

침례교신학대 총장이 최

근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지아주 첫 흑인 상원의

원으로 당선된 라파엘 워녹 애틀랜타 에벤에셀

침례교회 목사의 발언을 지적하며 확고한 입장

을 밝혔다. 워녹 목사는 지난달 팔로워 50만명

이 넘는 자신의 SNS 계정에 ‘난 낙태를 찬성하

는 목회자’라는 글을 올리고 성경을 이용해 낙

태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에 휩싸였다.

모흘러 목사는 “종교인들이 낙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힐 순 있지만 적어도 신실한 기독교인

이라면 그럴 수 없다”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비롯한 모든 삶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지

키는 게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세”라고 강

조했다. 이어 “구약 성경이 낙태권을 지지한다

는 신학자들의 주장은 잘못”이라면서 “태어나

지 않은 사람이 태어난 사람보다 덜 신성하다고 

인식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초기 기독교 문헌인 디다케를 인용하며 

“기독교는 처음부터 낙태에 반대해왔다”고 주

장했다. 디다케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삶의 

규범으로 ‘두 길’(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소개

하고 있다. 두 길 중 생명의 길을 명시한 제2장 

2항에서 ‘낙태로 아이를 죽이지 말라. 유아를 살

해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모흘러 목사는 “과거 로마 제국에서 낙태와 

유아살해 모두 흔한 일이었지만 기독교인들 사

이에서 태어나거나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죽이

는 건 금지된 일이었으며, 디다케는 ‘생명의 길’

이 생명의 신성함을 존중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클레멘트, 테르툴리

안 등 낙태에 반대했던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언급하며 낙태의 죄성을 지적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부유한 계층이 

성적 문란으로 인한 부도덕성을 은폐하기 위해 

독극물로 태아를 죽이는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

습니다. 낙태가 인간의 감정까지 죽이는 죄라고 

꼬집었습니다. 테르툴리안은 인간에겐 태아의 

생명을 파괴할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출산을 방해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고 

역설했습니다.”

모흘러 목사는 “이 시대 기독교인은 1973년 

대법원이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뒤 미국

교회가 친생명적 목소리로 결집됐던 것을 알아

야 한다”며 “태아가 신의 창조물이라는 점, 낙태

는 살인이라는 점,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범한 

이들을 향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프랭클린 그래함, ‘트럼프 탄핵동참’...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앞

장섰던 공화당 의원들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래함 목사는 14일 자신

의 페이스북에 “부끄럽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을 탄핵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 의원

들에 동조한 10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작심 비판했다.

그래함 목사는 “미국을 위한 대통령의 모든 

업적이 있는데, 그렇게 빨리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리고 배신할 수 있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우

리에게 그와 같은 대통령은 없었다”면서 고용, 

세금, 중국 및 중동 등 트럼프의 핵심 정책의 성

과를 언급하며 찬사를 보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과 실업률은 낮추

고, 튼튼한 경제를 만들었다. 나토(NATO)에 주

목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했

다. 또 북한을 상대하면서 그 지도자를 개인적

으로 만날 배짱이 있었다. 또 중국이 우리를 호

도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지난 2달간 중동

평화계획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고 했다.

그래함 목사는 “그는 이전의 그 어떤 대통령

보다 종교 자유를 수호하고 신앙인들의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또 가장 친생명(pro-life)적인 

대통령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한 

이유는 그를 증오하기 때문이다. 탄핵에 동참한 

공화당 의원들은 광란에 동참한 것”이라며 “낸

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 배신에 대가로 약속한 

은 30냥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래함 목사는 “트럼프를 30냥에 팔린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한 것은 잘못”이라는 일각의 비

판을 받자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나라를 더

욱 분열시킬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대통령이 보여

준 말과 행동 중 일부는 지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 1월 6일은 그의 대통령직에서 저점이었

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래함 목사는 “우리는 지난 

2016년 그가 공직에 출마했을 때부터 그에게 

결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저와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은 그가 약속한 정책과 플랫폼 

때문에 그를 뽑았고, 난 여전히 그를 지지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취임한 날부터 

그를 제거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들이 어제 한 

일은 우리나라를 더욱 분열시킬 뿐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그의 말처럼 약속을 지키고 통

합을 위해 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미 보수단체 가족연구위원회(FRC) 토니 

퍼킨스 회장도 탄핵에 반대하며 트럼프 대통령

을 옹호했다.

“코로나19 백신 95% 10개국에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세계에 지금까지 공급

된 코로나19 백신 2350만 

회분 중 95%가 10개국에

만 배분됐다고 비판했다

고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

겔 등이 현지시각으로 15일 전했다. 이는 형편

이 되는 회원국은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배분

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는 독

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미국, 중

국, 러시아 등으로 추산됐다. 한스 클루게 WHO 

유럽담당 국장은 14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

기 위해서는 백신이 저소득국가나 가난한 국가 

등에 골고루 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끝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국가도 뒤처지게 해서는 안 된다”

고 덧붙였다. 그는 WHO가 참여 중인 코백스

(Covax) 협동조합은 모든 국가에 백신이 배분

되도록 노력 중이라면서, 공헌이 가능한 모든 

국가가 백신 기부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백스 협동조합의 목표는 전세계 92개 최빈

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것이다. 전세계 여러 나

라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의 확

산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는 게 WHO의 분석이

다. 이는 영국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출

현한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다.

클루게 국장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경고

했다.유럽에서는 현재 31개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개시했다. 코백스 협동조합의 지원을 받

는 국가들에서 백신 접종은 내달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음성 확인증, 제2 여권되나…

오는 26일부터 코로나

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소지해야만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 한국

도 적용 대상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2세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

를 요구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CNN방

송 등이 12일 보도했다.

이 조치는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적용된

다. 항공편 승객들은 출발 전 3일 이내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증명서를 탑승 시 제시해

야 한다. 음성 증명 서류나 코로나19 감염 후 회

복됐다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탑승이 거부

된다.

또 승객들은 미국 도착 후 3~5일 사이에 다시 

검사를 받고, 최소 7일간 거주지에 머물 것을 

CDC는 권고했다. 다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 국가에서 오는 승객에 대해서

는 일시적 면제 조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검사가 모든 

위험을 없애진 않는다”면서도 “다른 조처들과 

결합하면 기내와 공항에서 확산을 줄임으로써 

더 안전한 여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

명했다.

항공업계는 “미국 입국 조건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요구하기 위해선 승객들이 감염 검

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

고 나섰다. 미국 항공사들의 이익단체인 ‘에어

라인스 포 아메리카’의 닉 캘리오 대표는 최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검진이 제한적인 국가에서도 미국행 승객은 검

진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8일 영국발 항공편 탑승

객 전원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

성 판정을 의무화했다.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

자 수가 폭증하면서 이를 전면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존스홉킨스대가 이날 오후 8시30분

을 기준으로 집계한 미국의 24시간 내 코로나

19 사망자는 447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

다.

아일랜드도 이날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

로나19 음성 판정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까지 9만3000명 수준이던 아일랜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열흘 만에 15만명

으로 늘었다. 영국 옥스퍼드대 집계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인구 100만명당 감염자 수는 1288

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캐나다도 최근 캐나다행 항공기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

다.

트럼프 4년에…‘유럽우선주의’ 검토

높은 대미 의존도가 유

럽을 뒤흔들 수 있다는 판

단에 따라 유럽연합(EU)

이 ‘유럽 우선주의’를 검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이 4년간 펼쳐온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시

달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EU 내부

문건 초안에 따르면 EU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유럽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

단하고 앞으로 보호주의 노선을 강화한다는 계

획이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펼친 자국 우선주의가 

미국과 달러의 패권화를 불러와 유럽의 불안정

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유럽과 아시아 등 

지구촌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돼 

미국에서 파생된 조그마한 불안정성에도 세계

정세가 함께 흔들린다는 것이다.

EU는 특히 이란 제재 등 미국의 ‘불법적이고 

주권 침해적인 정책’으로 유럽의 입지가 난감해

졌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이

란을 제재하는 바람에 유럽이 이슬람 국가들과 

합법적인 무역을 하고 있음에도 대금 지불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EU

는 유럽이 주도하는 금융시장 인프라가 타국의 

제재 정책에 의해 영향받을 경우 회원국을 보호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높은 대미 

의존도라는) 약점을 아주 잘 드러냈다”면서 “그

가 없어졌더라도 우리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입

지를 다져야 한다. EU의 크기에 걸맞은 경제적, 

재정적 힘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건에서는 EU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

를 제한해 회원국의 경제적 자립도를 키운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달러의 강·약세에 크게 영향 

받는 크루드 오일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원을 개발하는 것도 자립성 강화 수단으로 제시

됐다.

FT는 “EU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미·EU 관계를 구축하려 한다”면

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숴놓은 국제규범을 발판 

삼아 금융과 경제 등 영역에서 자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플라스틱에 쓰레기섬 된 발리

세계적인 휴양지 인도네

시아 발리섬이 플라스틱 쓰

레기로 뒤덮여 몸살을 앓고 

있다.

발리섬 바둥군 환경위생

국은 지난 1일(현지시간)부

터 이틀에 걸쳐 발리섬 쿠타, 르기안, 스미냑 해

변에서 플라스틱 90t을 수거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3일 보도했다.

지난 3일 폭우가 지나간 후 꾸따 해변은 쓰레

기들이 또다시 유입됐다. 몬순 기후 영향으로 

매년 우기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강수량이 많

아지고 바람이 세지면 쓰레기가 무서운 속도로 

쌓이고 있다.

환경위생국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1일에만 

30t을 치웠고, 2일 수거한 쓰레기는 두 배 증가한 

60t에 달했다”며 “매일 해변 정화에 힘쓰고 있지

만 쓰레기가 계속 밀려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의 데니즈 

하디스티 박사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늘면

서 플라스틱 쓰레기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하

디스티 박사는 “지난 10년 동안 플라스틱 쓰레기

가 계속 증가했다”며 “인도네시아의 다른 해변들

도 비슷한 운명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면서 원격 카메라

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쓰레기가 많이 모이

는 곳을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인도네시아 쓰레기 처리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발리 우다야나

대 해양과학센터 소장인 게데 헨드라완 박사는 

“가장 큰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쓰레기 처리 시

스템”이라며 “시스템을 손보기 시작한지도 얼

마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Internet News
인터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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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일  

교회는 교육하는 곳이다. 성도들에

게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가치를 바르

게 전달하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교

회교육이라 할 때, 어린 학생들을 위

한 주일학교 교육에 국한하여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는 성인들을 체계

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에도 열심을 다

해야 한다. 예수께서 행하신 지상사역 

중 가르치는 일을 매우 중요시 하셨으

며 이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다. 교육은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본질적 사

명 중에 하나이다.

현재 각 교회마다 주중에 성경반, 교

리반, 제자훈련반 등을 상설 운영하고 

있다. 전도훈련, 중보기도, 선교훈련 

등 필요에 따라 특별한 목적으로 모임

을 가지기도 한다. 구역모임도 성경을 

교육하는 형식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니고 있다. 교회도서관을 운영하여 

성도들의 관심을 채울 수 있는 서적을 

소개하기도 한다.   

예수께서 친히 삼으셨던 교육의 목

적은 성숙과 변화였다. 그렇다면 현재 

교회에서 실시되는 교육을 통해 얼마

나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

는지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바

른 신앙을 위한 지식의 축적에 지나

치게 집중되어 있는 듯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깨우쳐 이해하고 이에 

대한 결단은 있지만, 삶 속에서 인격

의 변화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교회교육이 지식 전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한국인들과 익숙해진 

고유의 교육방식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선교사들을 통해 서양식의 

교육이 시작되기 전, 조선에는 서당을 

통한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현

재는 학교 설립을 위해 반드시 문교부

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당시 서

당은 주로 글을 잘 아는 양반 출신 훈

장이 자유롭게 설립하는 사설 교육기

관이었다. 

구한말 개화기를 맞아 1895년에 ‘

소학교령’을 공포하여 초등교육을 위

한 제도적 기초를 놓게 되었다. 1905

년 을사조약 후 일제는 소학교를 보통

학교로 부르다가 다시 1938년에 소학

교로 변경한 뒤, 1941년에는 민족 말

살정책을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국민학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1996

년부터 초등학교로 변경되어 불리고 

있다). 그렇지만 일제치하에도 서당이 

사라지지 않았다. 규모를 갖추지 않은 

서당은 전국에 널리 퍼져있던 것에 비

해, 의무교육이 아니었던 소학교가 없

는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비록 1930

년을 기점으로 서당의 수가 줄어졌지

만 심지어 해방 이후에도 시골에 서당

이 존속되기도 하였다. 

한국인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서당의 교육 방법은 어떠했을까? 서

당 공부는 글을 읽고 쓰고 글짓기를 

포함하였지만, 주로 글을 소리 높여 읽

는 것에 집중하였다. 즉 글의 뜻을 완

전히 이해하고 암송할 때까지 수차례 

반복해서 읽는 것이 주를 이뤘던 것이

다. 즉 서당교육의 목적은 모르는 것을 

깨우쳐 아는 것이었다.  

주입식 교육 

현재 교회교육은 학교에서 시행되

는 방법과 유사하게 주입식으로 이뤄

지고 있다. 학교교육은 많은 지식을 학

생들에게 전달해야하는 상황 속에서 

교사와 교과서 중심으로 이뤄진다. 창

의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보다 진도

에 맞추어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난이도가 높은 내용을 가르

치면서도 수업시간에 참여하는 학생

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일일

이 점검할 수 없는 환경이다.  

물론 교회교육이 학교교육과 근본

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무엇보다 학

교는 성적이란 도구를 통해 학생들이 

반드시 공부하도록 만든다. 수업시간

에 교사의 가르침에 집중하거나 공상

할 수 있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에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

다. 일반적으로 암기능력에 뛰어난 학

생이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된다. 

교회교육은 강압적이지 않다. 가르

친 내용을 제대로 공부시키기 위해 철

저하게 시험과 성적제도를 도입한다

면, 자발적으로 교회교육에 응할 성도

가 그리 많이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교육은 학교보다 더욱 주입식이 

될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예배시간 

이외에 교회에서 실시하는 공부에 참

여하는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 자

체가 지닌 의미가 크다. 스스로 교육에 

응한 만큼 진지한 태도로 공부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교육이 학교교육과 근본적으로 

다른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에서 유

일한 기독교의 진리를 다룬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교회교육을 받는 성도들

은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요구된

다. 간혹 소그룹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

을 주장하면서 지도자에게 노골적으

로 대항하는 잘못된 경우가 있다. 교

회교육은 교회에 주어진 기독교의 진

리를 반복적으로 배우고 익혀 굳게 서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리 교육

얼마 전부터 한국의 학교교육에 변

화가 찾아왔다. 주입식 교육의 폐단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교육형태가 필요

하다는 의견이 생겨났다. 개인의 능력

을 고려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과도한 

양의 학습량을 소화할 수 없고, 흥미

를 가지고 능동적 수업 참여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을 파악한 것이다. 그 결

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도

록 하는 개방형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교육제도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흥

미로운 것은, 이런 현상은 이미 과거 

서구역사에 드러난바 예상되었던 변

화라는 것이다.  

학교와 교회에서 실행되는 주입식

교육은 중세이후 서구에서 실시되어

온 전통교육방식이라 볼 수 있다. 학생

들에게 필요한 학문적 기본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사명에 충실하려 했던 

것이다. 나아가서 일단 지적토대가 세

워진 후에 개인의 잠재능력을 이끌어

내는 전문교육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

다. 이러한 전통적 교육은 12세기 말

에서 13세기 초에 유럽 도시에서 출현

한 대학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대부

분 초기 대학은 대성당의 부속학교나 

수도원학교에서 출발하였다. 

중세 대학은 기본학문을 가르치는 

교양학부와 교양학부 졸업생이 진학

하는 상급학부인 신학부, 의학부, 그

리고 법학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문

인이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교양학부에서는 ‘3학’과 ‘4과’

를 통해 학문적 소양을 넓히는 교육

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3학’에는 

문법, 수사학, 논리학이, ‘4과’에는 산

수, 기하학, 천문, 음악이 포함되었다.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신학을 공

부하기 전 기본학문을 갖추도록 적극

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중세에 와서 

대학을 통해 정착한 전통의 윤곽이 심

지어 현재까지도 내려오고 있다.   

14-15세기에 아비뇽 유수와 대분

열 기간을 걸치면서 교황청의 세력

이 약화되고 대학이 세속 군주들 또

는 지방 유력자들의 지배권으로 넘어

갔다. 그러나 기독교가 영향을 끼치던 

중세 대학 안에서 행해졌던 전통적 교

육철학은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영향

을 주었다. 그 중심에는 중세시대 학

자들에 의해 강하게 대립되었던 ‘관

념론(Idealism)’과 ‘실재론(Realism)’

이 있었다. 

‘관념론’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절

대적 가치를 중시하며, 강압적으로 주

입하지 않고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

며 인간성 안에 깃든 좋은 것을 끄집

어내고 완성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

실재론’은 교과중심의 교육과정을 중

시하는 학문적 기본훈련을 중시하며, 

학생들에게 전문가들이 연구해놓은 

지식의 체계를 제공함으로서 그들에

게 필요한 지적실력을 갖추게 하는 것

에 중점을 둔다. ‘관념론’과 ‘실재론’은 

방법론에 관한 차이일 뿐 진리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즉 서구의 전통적 교육방식은 일종의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절대성을 가

르치는 일에 집중해온 것이다. 

실용주의 

미국의 교육자 존 듀이(John Dew-

ey, 1859-1952)가 경험적 상대주의에 

입각한 실용적 교육방식을 소개하면

서 전통적 교육철학에 도전장을 내밀

었다. 교육은 반드시 교사나 교과서가 

아닌 학생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필요에 의해 교육의 동

기가 부여되어야 하며, 암기위주의 방

식을 버리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삶

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

다고 하였다. 그가 주장한 실용주의에

는 진리는 변한다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듀이의 진보적 교육사상에 맞서서 

교육방법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대두

되었다. 본질주의는 학생의 흥미는 따

라가면서 체계적 교과를 통해 기본지

식을 숙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항

존주의는 절대적 진리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인간의 이성 도야를 목적함

으로 공리주의로 타락한 교육을 개혁

하려한다. 재건주의는 소수 권력자들

의 의해 지배를 받는 사회구조를 탈피

하기 위해 민주적 토론중심의 교육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교회는 미국교회로부터 

시작된 실용주의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무시

하고 삶에 유익이 되는 실제적인 것을 

강조하는 모습에 잘 나타나있다. 교육

도 마찬가지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진

리를 가르치는 일보다, 설교와 성경공

부 그리고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주로 ‘삶의 방법론’에 집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성도들에게 기본적

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

심을 갖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앞으로 기독교 신앙

의 왜곡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교회 교육 

교회교육은 이원론에 입각하여 양 

극단에 빠질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

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관

심을 갖지 않고 사변적인 진리를 주입

시키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이와 반

대로 처세술 강의와 유사한 내용에 집

중하여 복음을 사적인 영역으로 추락

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진리습득을 통한 성숙과 

변화가 교회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한

다. 또한 교회교육은 반드시 성령의 역

사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성령의 도

움이 없이 결코 그 깊은 진리를 깨달

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을 

취할 수 없다. 교육의 방식은 상대와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가르치

는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  

covenantcho@yahoo.com

	 교회 교육의 목적은 진리습득 통한 성숙과 변화		

	 전통적	서구	교육방식은	진리에	대한	절대성	가르치는	일

	 한국교회,	미국실용주의교육	영향으로	삶의	방법론에	집중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27)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부제: 교회사가 가르친다!(14)-교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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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웃을 정도의 큰 비전을 소유하라

미국 하버드대학 리더십연구센터에

서 미국의 CEO 가운데 괄목할만한 발

전과 성공을 거듭한 150명을 인터뷰했

는데 그들에게서 3가지의 공통점이 발

견되었다. 첫째는 하나님을 최고의 경영

자로 모신 것이고, 둘째는 주변사람들이 

비웃을 정도의 큰 비전을 소유했으며, 

셋째는 끝까지 일을 마치고 결실을 맺

는 끈기와 인내심을 가진 것이었다. 비

웃을 정도의 큰 비전을 소유하라. 비전

의 힘은 엄청나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을 가슴에 품고 그 비전을 이루려고 최

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비전을 통해 기대이상의 성장과 부흥을 

맛볼 수 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비전을 가진 리더 주변에 사람

들이 모여든다. 비전(vision)이란 무엇

인가? 비전이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신 나를 향한 

계획이다. 피조물인 내 입장에서는 하나

님 앞에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

(mission)이다. 이것을 실행가능하게 구

체적으로 풀어낸 것이 꿈(dream)이다. 

이 비전과 꿈은 인생의 방향성이며, 열

정의 샘이고, 하나님의 복을 담는 축복

의 그릇이다. 

리더가 사명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비전이다. 그런데 오늘

날 가장 오해되어지고 있는 것 중의 하

나가 바로 비전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자기 마

음에 소원의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을 비

전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것은 비전이 

아니라 야망(ambition)이다. 

영적리더는 비전과 꿈을 설정한 후 

매일 기도하며 외쳐야 한다. 다시 일어

나 또 한 번 부흥을 노래하려면 비전을 

점검하고 심혈을 기울여 비전을 재설정

하며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인생

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 비전이 없

으면 생존을 위해 그냥 살아가는 존재

이지만 분명한 비전이 있다면 부흥을 

위해 존재하는 ‘바로 그 리더’가 되는 것

이다. 비전을 설정하면 가슴이 뜨거운 

존재, 열정의 샘이 터진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

는 리더가 된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세

상이 비웃을 정도의 큰 비전과 꿈을 설

정하고 그 꿈을 위해 살기를 바란다.

새해를 맞는 영적리더

많은 사람들은 영적리더의 삶에 대해 

궁금해 하며 리더의 신앙생활이 거의 

완벽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리

더의 삶은 신앙의 규칙을 지켜 만족함

을 얻고 안도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

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 삶을 나누

는 것이다. 영적리더는 다음과 같은 특

징을 갖는다.

①영적리더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

는 사람이다. 예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사람은 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축복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내적으로도 외

적으로도 균형 잡힌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음에 틀림없다. 

②영적리더는 성령의 사람들이다. 영

적리더들이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세상에 속한 사

람이 아닌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

다.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

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할 것이다. 

③영적인 리더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타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진 사람

들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 추구하는 

영적리더는 위엄과 군림의 모습을 벗어

버리고, 타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거듭나야한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

음을 받을지라도 그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로서 걸어

야 할 삶의 길이기 때문이다. 

신년에 갖춰야 할 8가지 리더십의 원리

새해를 맞아 리더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한 해의 목표와 결심을 세

우는 것이다. 새해 결심을 세우고 있는 

리더들에게 신년에 갖춰야 할 8가지 리

더십의 원리를 제시한다. 

①영향력이 리더십의 중심이 되게 하

라. 자신이 특정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다 해도 걱정하지 말라, 아직 당신에겐 

영향력이 있다. 영향력은 훌륭한 성품을 

갖추고 결심한 바를 실천하고,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생긴다. 

②예수께서 판단하시도록 하라. 리더

를 향한 비판이 때로는 거세질 때가 있

고 이 때 굴복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

러나 언제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리더

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 

비판에 굴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귀

를 기울이라. 

③리더의 공간으로 초대하라. 투명성

은 자신의 문제나 기분을 반드시 타인

에게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타인에게 솔직해지고, 그들을 적절

한 방식으로 리더의 공간으로 초대하라

는 것이다. 겸손히 나를 드러내는 것은 

성령께서 변화의 사역을 하시도록 초대

하는 것과 같다. 

④행동으로 말을 증명하라. 행동이 말

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 말과 행동

이 다르면 사람들은 리더에 대한 존경

심을 잃게 된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은 그

들도 리더를 따라 한다는 것이다. 

⑤성과보다 사람을 중요시하라. 사역

현장에서는 많은 성과를 내는 데 집착

하게 된다. 할 일은 많고 모든 일이 중요

하게만 여겨질 때 리더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이로 인

해 스트레스는 쌓여간다. 성과를 내려하

기보다는 사람들을 선택하라. 

⑥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단순하면서

도 의미 있는 비전을 세우되 모두가 이 

비전을 위해 삶을 헌신하게끔 해야 한

다. 

⑦자신을 잘 돌보라. 지쳐 쓰러질 때

까지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하는가? 그러나 하나님

은 리더가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몰기를 

원치 않으신다. 리더의 삶이 정서적으로 

황폐해졌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

었거나, 여러 가지 중독 등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는 제대로 쉬지 않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⑧균형을 유지하라. 삶의 모든 영역에

서 균형을 유지하라. 이 균형을 찾는 데

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가

치 있는 것이다.
sondongwon@gmail.com

야망과 비전 구별...큰 비전 갖고 예수 성품 닮아가는 영적 리더로
영향력, 성령 듣기, 행동으로 증명, 사람중시, 자신돌보기, 균형유지

리더십 코멘터리 리더십 코멘터리 (127)(127)

비전을 품고 비전을 이루라비전을 품고 비전을 이루라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괜찮아? It’s OK!”                                          
"그러면 사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구절과 찬송가는 무엇입니

까?"

내가 우리부부의 첫 담임목회 사역을 위한 인터뷰에서, 미네소타 

복음연합감리교회 권사님께 받은 첫 질문이다. 3시간여에 걸친 목회

협조위원들과의 대부분 시간은 새 담임목사가 될 수 있는 남편을 향

한 질문과 대화였고, 미팅을 마무리 하는 나머지 30여분은 나와 우리 

부부가 함께 하는 질문들과 대화로 이어졌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

깐 당황했지만, 나의 대답은 빠르고 분명했다.  

“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고, 가장 많이 알려진 시편 23장 1절 말씀

을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 삶에서,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두고 앞으로의 사역을 어떻

게 인도하실지 두려운 마음이 클 때,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하심을 믿으며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

송은 구 찬송가 495장 찬송가 438장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을 

가장 즐겨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한 달 후 우리는 그곳에서 특별새벽예배로 새 교

회의 사역을 시작했다.

벌써 11년 전 일이다. 그 사이 남편은 버지니아연회로 연회를 옮겼

고, 이제 우리 부부는 한인이민교회보다 미국인회중교회 사역의 연

수가 더 많아졌다.

누군가 모임에서 “저는 인생에 단 한 번도 어려움 없이 너무나 꽃

길만 걸은 인생이었어요”라고 얘기한다면, ‘당신의 그 꽃길인생 얘기

를 들어줘야 하는 지금 우리가 가시밭길이오’ 하고 모두 속으로 생각

할 것이다. 물론 그런 삶이 있다면 정말 축복하고 축하해주겠지만 대

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본인이 직접, 혹은 자신의 가족, 친구, 동료, 

교우,,, 등 간접적 관계들의 인생의 고난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이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며 다시 일어

서는 것은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리고 수많은 성경인

물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으

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체험했기 때문이다. 

2021년 새해가 되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았고, 백신

의 접종과 바이러스치료는 느리기만 한 것 같다. 우리를 더 절망적이

게 만드는 변종 바이러스의 소식은 고통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하다. 

새해의 기쁨과 소망보다는 두려움과 걱정,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절망, 한숨만 늘어간다. 가장 두렵고, 슬픈 일은 이 불안정한 팬데믹 

상황은 우리 삶의 하드웨어인 사회, 경제, 교회, 학업, 건강 뿐 아니라 

우리의 소프트웨어인 감정, 정서, 정신, 영혼을 더 빠르게 무너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녀를 키우며, 엄마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 당연히 “사

랑한다” 일 것이다. 하지만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괜찮아?” “괜찮

아!” 라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아이들은 항상 실수와 사고투

성이이고, 반복되는 실수와 사고를 통해 배우고 자라기 때문이다. 아

이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일 때 엄마는 물어보고, 아이가 잘못을 

해서 용서를 구할 때 대답해준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

고, 내가 무언가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쉽

게 듣지 못한다. 나의 실수와 잘못이 잦아질수록 내가 능력부족자임

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온 삶을 통해 나의 어떤 모습과 상황 속에서도 끊임

없이 그리고 끝까지 “괜찮아? It's OK!” 하고 사랑으로 말해주는 분

이 계시다. 바로 우리 아바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새해, 우리가 주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나

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이 시간을 함께 지나가길 소망한다. “괜

찮아? It's OK!”
songjoungim@gmail.com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사/모/단/상



지금 미국은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자가 2300만명이 넘었

고 사망자도 38만명이 넘었으

나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

고 계속 창궐하고 있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흡사한 일이 다윗의 때에도 있

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다윗

이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으

로 하루 7만명의 백성들이 죽

어갈 때에 다윗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려

주실 것을 간구하니  하나님께

서 갓 선지자를 통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번제를 드

리라는 명을 내리자, 다윗은 

즉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

라가 눈물의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응답의 불이 떨어지

고  사무엘하 24:25에는 창궐

했던 전염병이 즉시 그쳤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파탄의 

문제가 해결되며 텅 빈 예배당

이 다시 성도들의 뜨거운 감격

의 예배로 채워지고 선교의 불

길이 타오르는 생명의 계절이 

회복되는 길은 오직 우리가 마

음에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얼

굴을 구하는 길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1517년 말틴 루터(Martin 

Luther)가 독일에서 종교개혁

을 일으킨 후 1529년에 쯔빙

글리(Zwingli)가 스위스 취리

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

니다. 그런데 취리히에 갑자기 

전염병 페스트가 창궐하기 시

작해서 시민들의 절반이 죽어

갔습니다. 그때 쯔빙글리는 과

로로 지쳐서 취리히에서 180

킬로미터 떨어진 온천에 휴양

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쯔빙글리가 이 소식을 듣고 바

로 취리히로 돌아왔습니다. 가

보니 시장과 직원들 그리고 부

자들과 지방 유지들은 모두 도

망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쯔빙

글리는 즉시 성도들을 모아 중

보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그

리고 길거리에 버려진 시체를 

장례 치러주고, 전염병으로 죽

어가는 자들을 찾아 치료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쯔빙글리도 

그만 페스트에 감염되어 버렸

습니다. 

쯔빙글리는 죽어가면서 마

지막으로 찬송시를 지었습니

다.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

서! 저는 이제 부족함이 없습

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쓰시는 그릇이오니 주님 뜻대

로 하옵소서!”   그는 마지막

으로 사력을 다해 죽음의 침상

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눈물로 감사 찬송을 불

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는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기적이 일어났

습니다. 그 후 쯔빙글리는 더

욱 담대하여 종교개혁 운동에 

목숨을 바쳐 사명을 감당하였

다고 합니다. 

역대하 7:12-14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

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백

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

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

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

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

칠 찌라”라고 하였습니다. 우

리가 지금 이 땅에 창궐한 코

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염려

하고 두려워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책은 쯔빙글리처럼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길 밖

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을 보면 한사

람의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기

도를 통해 한 도성의 모든 백

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은 한사람의 기도가 중요한 때

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

보기도가 소돔성이 불에 탈 때 

롯의 가족들을 그 위경에서 건

지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9:4에 보면 “너는 예

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 남

은 자들은 심판하셨던 하나님

이십니다. 놀랍게도 그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며 장로

들부터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파수

꾼이기 때문입니다. 영광도 먼

저 오지만 책임도 먼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창

궐한 코로나 팬데믹 재앙이 모

두 “나의 기도하지 못한 죄요, 

불의를 대항해서 싸우지 못한 

죄, 가증한 죄악을 보고도 침

묵한 죄임을 “가슴 치며 회개

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

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고 하셨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

롭게 하리라”(시50:15)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눈

물의 예배와 회개의 기도를 다

윗처럼 올려드릴 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창궐한 전

염병이 즉시 그치는 기적이 일

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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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서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1907년 1월 14일 평양대부

흥 제 114주년 기념대회가 ‘세

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 ‘New 

Life World Mission’ ‘미주한인

재단(LA)’. ‘미주정치인 후원회

(PAC)’ 등 4개 단체 공동 주최

로 14일 오전 10시 평화교회(

담임 김은목 목사)에서 열렸다. 

샘신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1부 기념예배는 김영구 목사 

기도, 한기형 목사가 설교했다. 

한기형 목사(하늘문교회 담

임)는 “성령을 받으라”(요

20:21-22)는 제목으로 설교했

으며 백지영목사의 축도로 예

배를 마쳤다. 

이어 김영구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2부 기념대회에서 김은

목 목사(뉴라이프미션센터 대

표)가 기도하고 이병만 장로(

미주한인재단 LA회장)의 기념

사가 있은 뒤 주광옥씨가 ‘그리

운 금강산’을 불렀다. 

이날 김영구 목사는 평양대

부흥에 대한 설명을 했으며 그

레이스송 권사(3.1여성동지회 

회장)가 회개 기도문을 낭독한 

뒤 이철민 목사(세기모 미서부 

자문위원), 조선환 장로(이북5

도민회 상임고문), 공선화 선교

사(아프리카 말라위)

가 민족과 나라를 위

해 각각 대표로 기도

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이성자 기자>

필라 안디옥교회(담임 호성

기 목사)는 1월 8일 저녁부터 

12일까지 신년축복성회 및 제

23차 세계선교사명자 대회를 

가졌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서 진행된 이번 성회는 “기쁜 

소식의 전파자로 살라”라는 주

제로 안디옥 다섯 교회(한어교

회, 영어교회, 스페니쉬 교회, 

다민족교회, 시티교회)와 차세

대 교육부가 오프라인/온라인

으로 진행했다. 

한어교회 선교대회 주강사로 

섬긴 호성기 목사는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들뿐 아니라 모

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로서 

부름 받았으며, 우리 모두가 그

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을 역설했다. 

또한, 안디옥 영어교회와 스

페니쉬교회, 다민족교회와 시

티교회는, 각 교회가 섬기고 후

원하는 선교사들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선교지의 소식을 들었

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선

교헌금 작정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대회 마지막 날에

는 안디옥 스페니쉬교회를 10

년 동안 here and now 선교사

로 섬긴 김종상 안수집사와 이

은송 권사를 스페니쉬교회 1호 

중남미 교회개척 순회선교사로 

파송하는 감동적인 시간을 가

졌다.

올해 직접 선교지에 갈 수 없

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다섯

교회 성도들은 국내외 17개의 

선교팀과 Here & Now 10개 선

교팀, 총 27개 팀을 결성했다. 

각 선교팀은 선교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온라인 기도회를 

갖고, 기도회에 선교사를 초청

해 선교지의 소식을 듣고 실제

적인 필요를 선교헌금을 통해 

채울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교

육부 각 부서가 후원 선교지를 

하나씩 선정하고 매달 선교주

일마다 모든 자녀들이 선교헌

금에 동참함으로 어린이 선교

사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갈 예

정이다. 
<기사제공: 필라안디옥교회>

4개 단체 공동 평양대부흥 제114주년 기념대회
필라안디옥교회 신년축복성회 및 세계선교사명자 대회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쁜 소식의 전파자로 살라”

평양 114주년 기념대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필라안디옥교회 스페니쉬교회 1호 중남미 교회개척 순회선교사 파송식을 가졌다.

전 뉴저지교협회장 장동신 

목사가 뉴저지한인회 손한익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

다. 

1월 18일 오전 11시 30분에 

뉴저지한인회관에서 거행된 

감사패 증정식에서 손한익 회

장은 장동신 목사가 "뉴저지교

협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뉴저지한인회에 보내준 협조

에 20만 뉴저지 거주 한인들에

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감사패를 받은 장동신 목사

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감사

패를 받게 돼 감사하다. 초유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뉴저지한

인회를 중심으로 뉴저지교협

을 비롯한 여러 한인봉사단체

들이 힘을 합해 뉴저지 한인동

포들을 도울 수 있어 감사했고 

큰 보람이 있었다"며 뉴저지한

인회와 여러 봉사단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팬데믹의 극심한 어려운 상

황 속에서 뉴저지의 한인봉사

단체들은 뉴저지한인회를 중심

으로 힘을 모았다. 뉴저지한인

회가 앞장을 섰고, 뉴저지교협

과 뉴저지목사회를 비롯한 여

러 봉사 단체들이 힘을 보탰다. 

뉴저지한인회를 비롯한 뉴

저지 한인봉사단체들은 설을 

앞두고 500명의 한인들에게 

떡국용 떡과 소스를 나눠줄 계

획을 세우고 이를 준비하고 있

다.  <기사제공: 뉴저지한인회>

장동신 전 뉴저지교협회장 감사패 받아

왼쪽부터 뉴저지교협 전 회장 장동신 목사, 뉴저지한인회 손한익 회장.



뉴욕목사회 제 49회기 첫 임

실행위원회가 1월 14일 오전 

10시30분 뉴욕 선한목자교회(

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1부 예배에 이어 2부 

회무를 시작하며 회장 김진화 

목사는 “목사회가 거룩함을 상

실하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묵상

하며 거룩과 화평을 모토로 정

했다”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

고 이웃에 대해 화평함으로 1

년 임기를 잘 섬기겠다”고 인

사말을 전했다. 
목사회는 이날 49회기 행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3월 28일(주): 신년기도

회/나사렛기도원 △7월 5일(

월): 영성세미나(원문성경의 

종말론) △8월 30일(월): 2차 

임실행위원회/새힘교회, 야외

친목회/알리폰드팍 △9월 13

일(월)-17일(금): 통일기도회/

한국방문, 판문점, 성지순례 

△1월 7일(목):사모위로회/힐

링투어 △11월 29일(월) 정기

총회.

이어 신년준비기도회 보고

에서 위원장 이성헌 목사는 “

방역문제로 3월말로 예정했으

나 교단(나사렛) 측과 긴밀한 

연락을 취해 그 전에라도 일정

을 조정해보겠다”며 “1박2일 

금식기도원 사용료가 1인당 

40달러지만 회원 부담을 최소

한으로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

했다. 

이날 회계 임태현 목사가 보

고한 인수인계 결산보고에서 

전 임원단의 거센 항의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전말을 조사

보고하기로 결의했다.

또 김재호 목사 사도신경 관

련 특별조사위원회(유상열, 박

진하, 김용익, 임병남, 김명옥, 

장규준 이상 목사)는 총회 결

의사항으로 지속하기로 했다. 

위원장 유상열 목사는 “총회 

결의사항인 김재호 목사건은 

조사위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당일 김재호 

목사가 제기한 이준성 목사 선

거관련 부정은 별도의 조사위

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해 

차후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

성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

무 유태웅 목사 인도로 경배와

찬양 김정길 목사, 기도 박준열 

목사, 성경봉독 심화자 목사, 

특송 안경순 목사, 말씀 이성헌 

목사, 합심기도 정인수 목사(나

라와 민족을 위하여) 장규준 

목사(뉴욕한인사회를 위하여) 

김희숙 목사(뉴욕교계를 위하

여) 김정숙 목사(뉴욕목사회 

연중행사를 위하여), 축도 김용

익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성헌 목사(뉴욕 행복한교

회)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고전16:15-18)라는 제목의 설

교에서 “사도 바울이 애착을 

갖고 세운 고린도교회에서 좋

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다. 문제

의 중심은 인간중심으로 갔기 

때문이다. 우리가 목사로 부름 

받고 갈 때 초심을 잃지 않아

야 한다. 하나님의 기준은 부르

신 대로 목적을 향해 잘 가고 

있는가? 본문에서는 첫째, 초

심을 잃지 않고 섬기면서 살고 

있는가? 둘째, 부족한 말씀을 

잘 보충해주었나? 셋째, 하나

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나?”라

고 말하고 “우리 모두 주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사, 목사회가 되기를 바란

다”고 전했다.   

한편 뉴욕목사회는 100인설

교집 출판 접수를 받고 있다. 

최종마감일은 2월 27일. 원고

를 life9191@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유원정 기자>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뉴

욕지회(회장 손성대 장로)는 1

월 17일 오후 6시 줌으로 2차 

임원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취임식은 2월 6일(토) 

오전 8시 뉴욕그레잇넥교회(담

임 양민석 목사)에서 갖는다. 

뉴욕 뉴저지 교계 지도자들과 

임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한다

(단비TV 실황중계).

△2021년 뉴욕 국가조찬기

도회 일정은 대한민국 국가조

찬기도회 본부 추진상황에 따

라 6월중 코비드 상황을 보고 

9-10월경으로 예정한다.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

한 1분 기도를 임원들이 방송

을 통해 한다. 임원 월례기도회

는 화상으로 한다.

이날 임원회는 부회장 김태

수 목사 사회로 명예회장 강현

석 장로의 인사에 이어 손성대 

장로가 경과 보고했으며 합심

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

한 후 부회장 마바울 목사가 마

무리 및 폐회기도로 마쳤다.

한편 행사준비위원장은 박용

기 장로가 선임됐다.
<기사제공: 대한민국국가조

찬기도회뉴욕지회>

노숙인 쉘터 건립 모금 중에 

있는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

원 목사)에 후원의 손길이 이어

지고 있다. 손옥아 손성대 장로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장)

부부가 후원금 1000달러를 전

달했다. 또 지난 6일에는 뉴욕

그레잇넥교회(담임 양민석 목

사)에서 후원금 1000달러를 전

달했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2021년 신년기도회가 1월 12

일 오전 뉴욕마하나님선교교

회(담임 박춘수 목사)에서 열

렸다. 

1부 예배는 총무 신은철 목

사 인도로 박진하 목사(퀸즈침

례교회)가 “들을 줄 아는 믿

음”(롬10:16-18)이라는 제목

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진하 목사는 “하나님이 여

러분을 택하시고 세우셨다. 팬

데믹으로 어렵다고 실망하지 

말라. 우리들은 들을 수 없는 

가운데 듣도록 하기위해 세움

을 받았다. 그 일에만 열중하

라.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이

다. 그런데 그 부수적인 것 때

문에 망가지면 안된다. 언제 설

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잇는 

목회자로 남기 원한다”라며 풍

성한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라

고 말했다.

2부는 신년을 맞아 통상 월

례회에서 진행되는 회무대신 

기도회로 진행됐다. 먼저 새해

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

해 달라고 부르짖고 교회를 위

한 기도로 이어갔다. 세밀하게 

5개 교회씩 3번에 나누어 합심

기도를 한 후 노기송 목사, 김

레너드 목사, 김재용 목사가 축

복하는 마무리 기도를 했다. 

이어 △총회와 지역 및 뉴욕 

지방회를 위해 이다니엘 목사

가 △새로운 대통령 취임을 앞

둔 미국, 어려운 경제 정치상황

에 처한 한국, 팬데믹으로 어려

운 세계를 위해 메트로플로탄 

지방회 루스 목사가 마무리 기

도를 인도했다.

3부는 달라스로 사역지를 옮

기는 효성교회 김영환 목사의 

송별회가 진행됐다. 

지방회를 대표해 박춘수 목

사가 송별 및 선교비를 김영환 

목사에게 전달했으며 박진하 

목사가 축복 및 파송기도를 했

다.

김영환 목사는 2001년 뉴욕

효성교회를 개척하고 20년간 

목회했다. 또 뉴욕병원선교회

를 통해 환자와 노인들을 돌보

는 사역도 했다. 교계적으로는 

2009년 뉴욕전도협의회 회장

과 뉴욕전도대학 학장, 2015년 

뉴욕목사회 회장, 2016년 세계

성령운동뉴욕협의회 회장 등

을 역임했다.

김 목사는 달라스로 이주한 

뒤 ‘달라스효성교회’와 ‘사랑나

눔선교회’로 사역을 이어갈 계

획을 밝혔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49회기 첫 임실행위원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목사회 49회기 첫 임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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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개혁장신 2021년도 봄학기 신입생 모집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가 2021년도 봄

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 

신학교로 모집학과는 △대학부: 신학과, 선교학과(고졸, 4년) 

△대학원: 목회학(대졸, 3년), 기독교교육학, 선교학(대졸 2년) 

△여교역학과(고졸, 3년)이며 서류는 입학원서 1부, 목사추천

서 1부,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1부, 신앙고백서 1부, 명

함판 사진 2매, 입학전형료 30달러가 필요하다. 원서접수 마감

은 1월 29일(금) 오후 6시, 입학시험은 30일(토) 오전 11시, 면

접 오후 2시. 한편 개강부흥회는 2월 1일(월)부터 3일(수) 저녁 

7시45분에 있다. 

▲문의: (718)463-7163

‘Zoom으로 만나는 Teen Prasso Course’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 조희창 목사)가 주최하는 ‘Zoom으

로 만나는 Teen Prasso Course’가 1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매

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미주동부시간) 8주간 진행

된다. 참가대상은 6-12학년, 영어로 진행되며 등록비는 80달러(

교재비 20달러 별도) 입금자에게 교재를 미리 우송한다.

▲문의: (646)300-4790 wooltarius@gmail.com

EM 담당 파트타임 사역자 청빙
뉴욕기둥교회(NY Pillar Church)에서 EM 담당 파트타임 사

역자를 찾는다. 사역대상은 EM Young Adult & Adult로 자격

은 정규 신학교 M.Div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 사역에 대하 열정

과 한영 이중언어 가능자. 제출서류는 이력서(Resume), 신앙간

증서(Personal Life Testimony), 설교영상(A link to a recent 

sermon video, A script or a recorded file is ok too) 등이다. 서

류는 Samuelkang2@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718)343-1593

동부교계 게시판동부교계 게시판 행사 일정 발표, 3개 조사위 구성

이취임식 2월 6일 뉴욕그레잇넥교회

뉴욕나눔의집에 쉘터건립 후원금 전달

김영환 목사 송별회도 겸해
미남침례회뉴욕한인지방회 신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남침례회뉴욕한인지방회 신년기도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뉴욕지회 2차 임원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뉴욕지회 2차 임원회가 줌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뉴욕지회 2차 임원회가 줌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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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계 게시판서부교계 게시판

����������������������������������
��	����
��������������������������������������

�������������������������������������

시드선교회(국제대표 박신욱 

목사) 2021년 신년감사예배가 

11일 오후 7시, 실시간 동영상 

예배로 드려졌다.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김

영재 선교사 기도와 벤쿠버 시

온선교합창단의 특별찬양이 있

은 후 노창수 목사(이사장, 남

가주사랑의교회담임)의 설교

로 진행됐다. 

본 예배를 통해 시드선교회는 

새해 목표인 ‘천국 복음을 온 세

상에!’를 발표하고 7대 기도제

목을 나눴다. 이날 예배에서 “펜

데믹과 세계정세를 볼 때 예수

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그러므로 천국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할 때다. 이를 위해 다

음 일곱 가지 기도제목을 기억

하며 기도로 한해를 살고 선교

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아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

도한 뒤 장세균 목사(시드사무

총장)의 축도로 마쳤다. 

올 한해 시드선교회의 기도 

제목은 △성령의 권능을 주옵

소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청년을 일으켜 주

옵소서. △청년선교훈련센터를 

마련하게 하옵소서, △홍보/영

상 사역자를 보내주옵소서. △

본부후원을 일으켜 주옵소서.

시드 선교에 관한 문의는 

(562)926-4700 E-MAIL: 

seedwo@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염)가 LA 아동보호국(DCFS)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1월 18일 오전 11시 기자

회견을 갖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에 대한 현재 상황을 발표

했다. 

본 기자회견에는 한인가정상

담소 소장 캐서린 염, 위탁프로

그램 매니저 앨리스 리, LA 아

동보호국(DCFS)의 아동보호 

핫라인 본부장(Division Chief 

Child Protection Hotline) 카

를로스 토레스(Carlos Torres)

가 참석했다. 

급작스럽게 준비된 본 기자회

견은 최근 대중적 공분을 자아

낸 한국의 ‘정인이 사건’을 계기

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책과 주변의 적극적인 신고

를 강조하기 위해 열렸다.

본 기자회견에서 “요즘 특별

히 코로나19 사태 속에 집에 있

는 시간이 늘어나 아동학대가 

이전보다 증가됐을 거라 예상

되지만 오히려 실제 신고건수

는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캐서린 염 소장은 “많은 

아동들이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르며 침묵 속에 고통을 받

고 있어 주위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이 시급하다. 아동학대는 

대부분의 경우 가족 구성원들

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 

파악조차 어렵다. 특히 피해 아

동 스스로 신고하기 어렵고 코

로나로 인해 학교, 유치원 선생

님 등의 신고의무자 신고가 어

려운 실정이다”라고 안타까움

을 토로했다. 

LA 카운티 아동보호국은 아

동 학대 피해자 신고를 늘리기 

위해서 웹사이트(https://dcfs.

lacounty.gov/)와 24 시간 핫라

인(800-540-4000)을 통해 아

동학대 신고를 받고 있으며 한

인가정상담소(213-235-4843)

로 전화해도 도움 받을 수 있다

고 밝혔다.

한인가정상담소에서는 학대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

방 및 재발방지 서비스 프로그

램 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 지

원, 친지 양육자 지원 등 여러 

자원을 하고 있다. 

캐서린 염 소장은 “한 사람 

혹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우리 모두가 책임감

을 가지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인 여러

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인가정상담소에서는 

자녀의 마음건강과 심리 궁금

증을 풀어주는 세미나를 개최

한다. ‘아이야, 너 때문에 행복

해’ 시리즈로 2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

간동안 진행할 예정이며 강사

는 소아정신과전문의 수잔 정 

박사. 

세미나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줌(Zoom)미팅

으로 무료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http://tinyurl.

com/dearsusan에서 사전 등록

해야 줌 링크를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213)235-

4848 혹은 mlee@kfamla.org

로 연락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미주한인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이상명 박사) 동문회(동문

회장 박종희 목사)가 지난 11

일 미주장신 주차장에서 드라

이브 스루 방식으로 ‘사랑의 선

물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미주장신 동문을 포함해 주

변의 이웃 100명에게 쌀 20파

운드 한 포와 조미김 한 박스를 

선물하며 박종희 목사는, “코로

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문과 이웃에게 작은 위

로가 되기를 바라며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았다.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참여가 더욱 확장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함이 있는 단체가 되도록 정

진하겠다”고 말했다. 

미주장신 동문회는 세계 각

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

고 있는 동문과의 원활한 소통

을 위해 줌을 통한 만남의 장도 

준비하고 있다. 

박종희 목사는, “오는 1월 17

일 오후 6시30분(서부시간) 첫 

번째 만남의 시간을 마련했다. 

동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

니 많은 동문이 줌을 통해 교제

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

다. ▲문의: 박종희 목사(310-

5 0 8 - 2 7 3 3 ) ,  이 메 일 

mylord4eva@hotmail.com
<기사제공: 미주장신동문회>

주정부는 의료종사자들 가운

데 백신 접종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고위험군에 대한 COVID-

19 백신 배포 속도를 높이기 위

해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백

신 접종을 우선 진행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

사는 “가장 심각한 결과에 직면

한 사람들에게 백신을 가능한 

한 빨리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포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

는 없다”며 “65세 이상 연령층

은 이제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

는 다음 그룹이다. 아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도 차례가 

오고 있다. 더 많은 백신을 주

정부가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신 접종 1A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의료 종사자와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장인 토

마스 아라곤 박사는 “병원이 붐

비고 중환자실이 포화상태인 

만큼 의료시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입원 위험이 가

장 높은 주민들의 예방 접종에 

집중해야 한다”며 “65세 이상 

연령층을 우선순위에 두면 입

원을 줄이고 생명을 구할 수 있

다”고 말했다.

또한 연방정부는 주민들이 백

신을 맞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고, 아직 아닐 경우에는 접

종이 가능할 때 이메일이나 문

자로 통보 받을 수 있도록 등록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발

표하고 곧 가동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의 두 번째 단계는 

카운티와 시, 기타 지역 등에서 

대규모 백신 접종 행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단계

에서는 접종 자격을 갖춘 주민

들이 해당 행사에서 백신 접종 

일정을 예약하도록 하는 방법

도 포함된다. 

뉴섬 주지사는 백신 행정 속

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주말까

지 100만개의 추가백신 접종목

표를 세웠다. 주지사의 방침에 

따라 주정부는 다음과 같이 다

각적인 접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백신 접종을 해줄 수 있는 

의료전문가들의 수를 10만명 

이상으로 늘린다. △자원관리 

추진 약속.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Vaccinate All 58에

서 볼 수 있다. 

2021년 SEED USA 신년감사예배 

한인가정상담소, 자녀 마음건강과 궁금증 해소 세미나 개최 

백신 접종 자격 여부 알려주는 새로운 도구 출시

천국복음을 온 세상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독려

미주장신학대동문회 ‘사랑의 선물나누기’ 행사

65세 이상 시니어 COVID-19 백신 접종

Seed USA 2021 신년감사예배가 실시간 동영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주장신 동문회에서 사랑의 나눔을 하고 있다.

2월에 진행될 세미나 포스터

주님의영광교회 설립22주년 예배 및 임직식
주님의 영광교회는 지난 17일(주일) 설립 22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으며 2월 14일(주일) 2부 예배시간을 통해 박상윤, 

양재철, 황찬호 장로 임직예배를 드린다. 

▲문의: (213)749-4500 

LA 한인상공회의소 장학금 신청안내 

LA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강일한)에서는 한인 학생들이 어려

운 환경을 극복하고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청 대상은 LA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고

등학생 및 대학생이며 선발 인원은 30명 내외. 학교교사/교수/

단체책임자 추천서 1부 및 자기소개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간은 1월 31일. 합격자 발표는 2월 12일 LA 한인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제출처: 3435 Wilshire Blvd. 

#2450 LA CA 90010. 

▲문의: info@lakacc.com 

소망소사이어티 치매환자 간병인 세미나 

소망 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가 주최하는 “치매환자 돌봄

을 위한 가족, 간병인 전략교육”이1월 21일(목), 오전 10시30분

부터 1시간 동안 화상세미나로 진행된다. 이 교육 시리즈의 주

제는 치매 환자와 공감할 수 있는 대화 방법, 치매 환자의 성격

과 행동 변화에 대한 이해, 치매환자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의

미 있는 활동 등이며, 이 교육 시리즈에 참여함으로 치매 환자

를 돌보는 가족이나 간병인들이 환자를 돌보는데 실제적인 도

움을 받을 수 있고 참여자 간에 정보교환도 가능하다. 이 세미

나는 매달 둘째 주 목요일 오전에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562)977-4580,somang@somangsociety.org

크리스천경영의 기초 온라인 공개강의 
그레이스미션대학(Grace Mission University, GMU)에서 

2021년 봄학기 2월 6일부터 15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강의로 

Basic Foundations of Business(크리스천경영의 기초) 과목

이 실시간 온라인과 녹화 2가지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

정이다. 1월 28일까지 수강 및 청강(150달러) 모든 신청자에

게 제임스 교수의 주교재인 ‘시장에서의 기독경영전략-성경

적 기초와 비즈니스 선교(한국어):Christian Business Strat-

egy in the Marketplace: Biblical Principles and Business as 

Mission(Korean Edition)’ 책을 무료로 제공한다.

▲문의: (714)525-0088 Ext 101, 102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가 14일 총신대(총장 이재서) 

재단이사회의 정이사 체제 전

환을 확정하고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사분위는 전날 총신

대에서 열린 온라인 청문회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비공

개 청문회는 학생대표 2인, 총

신대 총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 대표 2인, 전·현직이사협

의체 대표 2인 등 8인이 4개 조

로 나눠 3시간여 진행됐다.

이재서 총장은 국민일보와 통

화에서 “총신대가 임시이사 체

제를 종료하기에 충분히 안정

화됐다는 점을 어필했다”면서 “

학생과 교직원, 총회 등 총신대 

관련 구성원의 정이사 체제 전

환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전달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

임시이사 임기가 종료되는 오

는 3월 전에 법인이사회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

붙였다.

총회 대표로 청문회에 참석한 

이들에게는 ‘총회 인사들의 과

도한 학교 운영 개입’에 대한 질

의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강석 예장합동 총회장은 “

일부 인사들의 잘못된 욕망으

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소

명했다”며 “시대를 이끌어갈 바

른 목회자를 길러내는 건학이

념을 지키기 위해 총회와 총신

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

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동

안 학생들이 우려해왔던 ‘학내

사태와 관련된 전·현직 재단 이

사들의 정이사 선임’에 대해서

는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약

속해온 것처럼 향후 정이사를 

추천할 때 우려를 살 만한 인사

를 배제하고 학교의 설립정신

을 지킬 비정치적 인사를 추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분위는 총신대 정상화 추진

계획안에 따라 전·현직이사협

의체, 총신대 대학평의원회, 총

신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총

회, 교육부 5개 주체에 정이사 

후보자(30인) 추천을 맡기기로 

했다.

한 국 세 계 선 교 협 의 회

(KWMA)가 12일 제31차 정기

총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2021

년 예산안, 조직개편안 등 안건

을 처리했지만, 신임 사무총장

은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

아 선출하지 못했다. KWMA는 

오는 22일 임시 총회와 함께 재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임기 4년의 사무총장 선

거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 사

무총장을 지낸 강대흥 선교사

와 예장고신 세계선교회(KPM) 

본부장을 역임한 김종국 선교

사가 후보로 나섰다.

KWMA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

발한 온라인 투표시스템 ‘K보

팅’을 활용했다. 투표권을 가진 

KWMA 이사와 회원단체 대표 

등 178명 중 141명이 투표에 참

여했다. 그러나 과반 득표자가 

없어 신임 사무총장 선출은 무

산됐다.

KWMA는 총회 후 법인이사

회를 열어 격론 끝에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KWMA 관

계자는 “자문 변호사는 일사부

재리 원칙에 따라 이번 총장선

거는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법인이사회

에서 오는 22일 총회를 열어 두 

후보를 대상으로 재선거를 실

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

초 KWMA는 법률 자문을 받아 

후보 공고부터 총회 투표까지 

선거 전 과정을 다시 진행하려

고 했다. 그러려면 4인 후보를 

선정하는 정책위원회와 이를 3

인 후보로 정리하는 운영이사

회를 거쳐 법인이사회에서 최

종 후보 2명으로 압축하는 과정

을 다시 밟아야 한다.

KWMA는 매년 총회 때 발표

하던 선교통계조사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다. KWMA는 

2020년 선교통계조사부터 한국

선교연구원(KRIM)에 이를 위

탁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

신이 최근 교단 소속 부산 세계

로교회가 행정당국으로부터 받

은 폐쇄 조치에 대해 정부에 유

감을 표했다.

예장 고신 박영호 총회장은 “

세계로교회가 정부의 현 방역

지침에 반해 예배를 강행한다

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무기

한 예배당 폐쇄 명령을 받는 안

타까운 일이 마침내 일어났다”

며 “그러나 세계로교회가 행정

당국에 정한 법을 따라서 예배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는 정

당한 요구”라고 밝혔다.

박 총회장은 “이번 세계로교

회의 예배당 폐쇄조치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필연적인 결과”

라며 “평소 지역사회에 선한 영

향을 끼지고 있는 세계로교회

가 2단계 방역 원칙을 따라 사

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현장 

예배를 계속 진행한 이면에는 

정부 방역정책의 형평성에 중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목욕탕이나 영화관, 식

당 등 다중이용 시설과 다른 방

역기준이 교회에 적용됐다. 수

천 명이나 수백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든, 20명만 들어가는 

예배당이든 당국은 일률적으로 

2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며 “

이는 정부의 방역기준이 현장

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더 

현실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결

과이며, 결국 정부가 이 모든 일

에 명분을 줬다고 말할 수 있

다”고 말했다.

박 총회장은 세계로교회의 대

면 예배 요구는 방역지침을 어

긴 신천지나 일탈한 일부 교회

들과는 다른 태도 임을 강조했

다. 그는 “고신총회는 성경의 가

르침을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

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생명

과 같은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우리와 이

웃의 생명과 안전을 더 우선시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

기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적

극적으로 따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고신총회는 한

국교회총연합의 책임 있는 회

원으로서 정부와 긴밀한 대화

를 계속 하면서 협력을 해왔다”

며 “동시에 종교시설에 대한 방

역지침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

도록 당국자들에게 겸허하게 

청원해 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총회장은 “세계로

교회가 당한 일은 한 교회의 문

제로 그치지 않는 우리 모든 교

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슬기

롭게 이번 일을 헤쳐 나갈 수 있

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해 온대로 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정부와 당

국을 위해 협력하며 또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종교시설 비대면예배 

조치에 반발해 일부 교회와 목

회자들이 최근 대면예배를 강

행하는 것에 대해 기독 청년 10

명 중 9명은 부정적 의견을 보

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사역연구소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벌어진 

일부 교회의 대면예배 강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하루 만

에 청년 518명이 설문에 답했

다.

이들 중 291명(56.1%)은 이

런 모습에 슬프다고 대답했고, 

173명(33.3%)은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모습에 같은 기독

교인으로서 화가 난다고 답했

다. 대면예배를 지지한다는 응

답은 51명(9.8%), 기타 의견은 

3명(0.8%)이었다. 응답자 중 

90% 가까이가 부정적 의견을 

전한 것이다.

청년사역연구소는 방역 당국

에 맞서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로 인해 슬프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

고 밝혔다. 청년사역연구소장인 

이상갑 산본교회 목사는 “일부 

목회자가 대면예배 강행을 외

치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우리

는 상당수 침묵하는 성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침묵은 단

순한 침묵이 아니다”며 “교회가 

공적 신앙에서 떠나 있고 사회

적 책임을 등한시한다면 청년

들의 교회 이탈이나 ‘가나안 성

도’ 현상의 가속화는 물론이고 

불신자 전도 역시 어려워질 것”

이라고 분석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가 대면예

배 강행을 고수하는 10%의 목

소리를 따른다면 한국교회 지

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면예배를 외

치는 특정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도 수많은 개척교

회, 미자립교회는 점점 죽어갈 

것”이라며 “이는 기독교의 영적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대면예배

가 좋고, 중요하다는 건 목사로

서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그

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대면예

배를 고수한다면 오히려 역풍

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대면예배를 강행하다 시설 폐

쇄된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가 폐쇄 후 첫 주일예배를 야외

에서 진행했다. 앞서 손현보 세

계로교회 목사는 교회가 폐쇄

되더라도 현장 예배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로교회는 17일 예배를 교

회 잔디밭 광장에서 드렸다. 오

전, 오후 한 차례씩 모두 두 차례 

진행됐다. 이를 위해 세계로교회

는 전날 잔디밭 입구에 자동방역

시스템 ‘워킹스루’를 마련하고 

잔디밭 좌석도 2m씩 거리를 두

고 설치했다. 잔디밭 경계에는 

안전 펜스가 세워졌다.

예배 시간이 가까워 오자 세

계로교회 교인들이 삼삼오오 

모습을 나타냈다. 이들은 체온

측정과 명부작성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광장으로 발걸음을 옮

겼다. 예배 시작 전 준비된 좌석

이 거의 채워졌다. 교회 측은 예

배마다 약 200명씩 참석했다고 

전했다.

손 목사는 오전 설교 대부분

의 시간을 방역당국 비판에 할

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1

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의하면 

전체 6만 확진자 중 교회 포함 

다른 종교시설 관련자는 6.7%

에 불과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한국 개

신교인의 보수성이 강화된 것

으로 분석됐다. 정치 성향에 관

한 질문에 보수라고 답한 비율

이 1년 새 7.4% 포인트 늘었다. 

특히 20대 개신교인의 보수 성

향 응답 증가가 두드러졌다.

한 국 기 독 교 교 회 협 의 회

(NCCK)는 크리스챤아카데미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속 토론

회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한국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

이 주관해 실시한 ‘2020 개신교

인 인식조사’에 대한 결과 분석

과 전망을 이야기했다. 분석을 

담당한 연구자들은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

에서 유튜브를 통해 발표했고, 

논평을 담당한 토론자들은 각

자 자리에서 줌을 활용해 발언

했다.

이상철 크리스챤아카데미 원

장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드

러난 한국 개신교의 정치 인식 

변화를 분석했다. 지난해 7월 

기사연이 지앤컴리서치에 의뢰

해 전국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패널 활용 온라인 방

식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개신

교인의 28.8%는 보수, 31.4%는 

진보, 39.8%는 중도라고 답했

다. 2019년 같은 조사와 견줘 

보수 응답은 7.4% 포인트 늘어

난 반면, 중도 답변은 6.8% 포

인트, 진보 답변은 0.6% 포인트 

각각 줄어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안정을 희

구하는 보수 성향을 유발한 것

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개신교인은 진보 성향(40.4%)

이 보수 성향(21.5%)에 비해 2

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반대로 

60대 이상에서는 보수 성향

(43.0%)이 진보 성향(21.3%)의 

2배가 넘었다. 특히 20대는 보

수 응답자가 22.3%로 60대를 

제외한 연령층 가운데 보수 응

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2019년 

조사에선 20대 보수 응답은 

12.7%에 그쳤는데 1년 만에 

10% 포인트 가까이 진보에서 

보수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

다.

이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와 그에 

따른 취업 및 아르바이트 시장

의 붕괴, 부동산 정책 실패로 더

욱 요원해진 내 집 마련의 꿈, 

조국 추미애 등 전현 법무부 장

관들에서 본 부모 찬스의 문제 

등이 계기를 줬다”고 밝혔다.

개신교인의 공동체 의식은 매

우 높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선 

사회 구조적 해결보다 개인의 

노력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파

악됐다. 경제와 환경 인식을 분

석한 신익상 성공회대 연구교

수는 “가난의 원인을 묻는 말에 

45.2%는 개인의 책임, 35.2%는 

사회의 책임이라고 답했다”면

서 “연령, 월 가구소득, 교회 내 

직분이 높을수록,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에서 개인의 책임이 크

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고 전했다.

경제성장과 지구온난화 방지 

중 우선돼야 할 것을 묻는 항목

엔 개신교인 88.9%가 온난화 

방지를 택했다. 토론자로 참여

한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은 “창조론과 청지기

론에 기반을 둔 기독교인의 앞

선 인식을 엿볼 수 있으나, 교회

의 실질적 행동은 아직 부족한 

형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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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정이사 체제 전환 확정

KWMA 31차 정기총회 열고 예산안 등 처리 

“세계로교회 예배 요구는 정당”

기독청년 90% “대면예배 강행 부끄럽다”

부산 세계로교회, 잔디밭서 대면예배 

“코로나시대 건너며 개신교인 보수성 강화”

사분위 추진계획안 발표 “3월 이전 정상화 기대”

신임 사무총장 과반 득표자 없어 22일 재선거

예장고신총회장 전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

청년사역연구소 SNS 통해 설문…“슬프고 화가 난다”

손현보 목사 “주일 2부 예배는 지킬 것”

기사연 ‘2020 개신교인 인식조사’ 토론회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매우 큰 위

험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자기의식이 특별한 이들이 자주 저

지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나는 특별하다거나 그렇게 존

중되어야 한다는 자각이 클수록 자주 범할 수 있는 것이 착

각이다. 착각은 사실을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으로 해석함으

로 생기는 자가당착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의 ‘공

정하다는 착각’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목을 

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는 착각은 그 끝이 어딜 지 

모를 만큼 위험천만하다. 열혈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그의 과

도한 도박이 몰고 올 파장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임기를 

일주일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빚어지는 정치권의 탄핵이라

는 차꼬에는 이미 걸리고 말았다. 뭐하는 짓이냐는 핀잔이나 

몰매로 끝날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 그의 불행이며 이는 

그의 착각에 따른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거의 예외가 없다. 본인 아니

면 자식들로 인해 보통사람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다. 설마라는 방심이 권력의 방패로도 막지 못

한 불행을 자초한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당금의 정부도 

그런 전철을 밟는 듯 한 행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촛불민심

을 힘입어 창출한 정권이되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민심

에 대해 지나치리만큼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왜? 권력을 잡으

면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것들조차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치뿐 아니라 경제와 문화 등 전반에

서 친북 일변도로 치닫는 통에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40% 

지지율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을 맞이한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북을 향한 구애는 예외가 아니었다. 끊임없는 

구애(求愛)에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북을 향해 일편단심의 

애가(愛歌)를 거듭하고 있다. 이제는 애가(愛歌)가 아니라 차

라리 애가(哀歌)라 느껴질 정도다. 

권력자들의 착각은 그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그 결과들에 

대한 엄청난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이되기 때문이

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래에 대

한 불확실성은 근근이 오늘을 살아내는 이들에게서 희망을 

빼앗아갔다.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싶다는 열망은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지만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쉽게 벗지 못할 것이라고 어둡게 전망한다. 미세먼지라는 환

경오염이 일상화되면서부터 마지못해 쓰기 시작한 마스크지

만 이것에 익숙하기가 참 어렵다. 안 쓸 수 없어 쓰기는 쓰되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마스크는 계륵과 같다.

서양에서는 마스크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하다고 한다. 특수 

업종을 제외하면 자기를 감추고 싶은 범죄자만이 쓴다는 인

식으로 코로나19 초기에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의 뭇매에도 마스크

를 거부하다 확진이 되었고 미국 내 감염자가 늘어나고 사망

자가 속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권고하기에 이르렀

다. 의술과 의학이 뛰어난데 그깟 마스크 정도야 하는 착각과 

오해가 전 세계 감염확산의 단초가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착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

입되면 이야기는 또 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이단이 되고 파멸될 수도 있는 까닭이다. 지난 1월 

3일 일요일 미(美) 제117차 하원 개회기도에서 사상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연합감리교회 목사이며 진보적 하원의원인 

엠마누엘 클리버(Emanuel Cleaver, 민주당 미주리 제5선거

구)는 개회기도를 맡았다. 클리버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주

권”을 인정하는 기독교 언어로 기도를 시작했다. 그는 하나

님의 “은혜와 관용 없이는 우리의 잘못된 본성에 의하여 위

험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26절을 인용하여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

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옵

기는 지금 이곳에도 당신의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고 기

도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끝맺음이었다. 그는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 브라마, 그리고 여러 다른 것들과 많은 이름

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

우멘(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things. Amen and A-woman)”이라고 기도를 마

쳤다. 수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아멘 

엔드 아우먼(Amen and A-woman)”이라는 기독교적인 단어

와 성(性), 즉 성별(性別)에 대한 용어를 나란히 사용하여 문

제를 일으킨 것이다.

클리버의 기도가 착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된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착각

과 무지는 이 땅과 그 자신들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

만큼은 절대 착각이 아니다. 착각은 자유가 아니라 파멸이며 

불행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잊지 말자. 

hanmackim@hanmail.net    

토요칼럼

착각(錯覺)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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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처방: 5. 모두 용서하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

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벧전4:8). “마지막으

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

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

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

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

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

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

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

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

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

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

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

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

느니라”(벧전3:8-12). 

우울한 감정이 많은 사람들

은 화, 분노, 비탄, 용서하지 못

하는 마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

는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

을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어 

고통으로 무기력하고 평안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 공격

을 받게 되어 괴로움의 영적 감

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고백의 편지 쓰기: 만약 용서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편지를 

써라.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자

신을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께

서 당신이 처한 상황에 관해 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

은 용서에 대한 영적 처방전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용서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라. 

용서에 대한 오해: 어떤 사

람은 성경에서 용서하라 말씀

하셨으므로, 학대를 받아들이

고 난폭하거나 폭력적인 상황 

그대로 용인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당신

을 학대하도록 허락한다는 의

미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신을 

무력감, 절망적, 분노, 분개, 혹

은 증오의 감정을 갖게 할 만큼

의 위험한 상황에 계속 놓아두

어서는 안 된다. 

용서하기 전에 먼저 학대상

황과 위험한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

에 따라 학대와 폭력 문제들을 

해결하려 노력하라. 무엇을 어

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다

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라. 학

대적인 상황에서 벗어났거나 

문제가 해결된 뒤라도 용서하

지 못하는 영 때문에 계속 고통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문제를 주는 사람

이나 상황을 떨쳐 버리고 자신

과 남을 용서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

나님, 자신, 그리고 다른 이와

의 평화를 찾아야 한다. 때로는 

용서하기 위해서 가시가 돋친 

것 같은 사람과의 화평을 위해 

관계를 끊어야 할 때도 있다. 

혹은 평안을 찾기 위해서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할 때도 있다.

용서 편지 쓰기: 원망하거나 

분노를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용서의 편지를 써라. 그 편지를 

반드시 보낼 필요는 없으나 보

내는 것이 모든 이에게 유익하

다면 그리하라. 당신이 죄책감

과 수치심에 고통을 당하고 있

다면, 당신 자신에게 용서의 편

지를 써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기: 마귀는 우리에게 과

거의 아픈 기억들을 되새기게 

함으로써 고통과 분노감을 갖

게 한다. 아픈 기억들이 생각날 

때마다 아프게 한 사람들을 위

해 축복기도를 하라. 그러면, 

점진적으로 또 결국은 용서하

지 못하는 영은 떠나가고 평안

을 찾게 될 것이다. 치유함은 

과정이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

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

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

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눅6:27-28). “또 네 이웃을 사

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

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5:43-4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

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

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

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

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

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

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

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14-21).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

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

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

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

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요일1:9-10).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

셨으므로 우리가 자신이나 남

을 향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옳지 못

하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

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

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

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

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

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

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

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

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

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

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

는 줄을 아느니라”(요일4:8-

13). 

기도: “하나님, 저의 파괴적, 

부정적, 비판적인 삶을 용서하

시고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저를 상

처 입힌 사람들조차도 사랑하

는 자세를 갖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용서해주세요. 용서하는 영으

로 대신하여 저를 변화시켜 주

세요. 제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도록 도와

주세요. 제가 기다리오니 말씀

해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위대하신 사랑을 이

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의 모

든 죄를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죄

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해방시

켜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자비

로운 마음으로 저를 채워주세

요. 저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포함한 모두를 축복합니다. 모

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회복시켜주

세요.”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 바꾸

기: 큰 그림을 보자. 완전히 선

하거나 완전히 악한 사람은 없

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일지라도 그들에게 선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

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님께서 주신 85%의 선함을 가

지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죄악 

된 욕망에 맞서고 하나님이 주

신 성품을 따르는 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

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

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

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

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

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1-2)

라고 썼다. 

우리는 또한 죄의 욕구, 용서

하지 못하는 마음, 나쁜 성격과 

습관 등의 어두운 면을 15% 가

지고 있다. 이 어두운 면은 용

서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 변화

시켜야 한다. 마귀는 우리의 어

두운 면에 나타나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유혹한다. 하나님 말

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

는 우리 자신의 무지에 희생양

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의 선한 성품 

85%가 나올 것이다. 만약 당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분을 마음에 초대해서 용서하

는 법을 배우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간구하라. 용서할 수 없

는 이들은 평안을 가질 수 없다.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 

이들도 평안을 가질 수 없다. 

기도: “예수님, 저의 삶을 당

신께 드립니다. 저의 마음과 삶

에 오시어 저의 죄를 사하여 주

세요. 저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사오며, 

주님이 저를 위해 하신 그 일로 

인해 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평안을 

얻기 위해 저와 다른 사람을 용

서하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아멘.”

yonghui.mcdonald@gmail.com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우울증과 영적 치유”“우울증과 영적 치유”(32)(32)

용서가 학대 수용 아니야, 화평위해 관계 끊어야 할 때 있어

하나님의 선한 성품 85% 나오도록 성령의 인도받으며 기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동행

하는 삶은 바로 성경을 하나님

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였고

(요8:47)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

한다 하였습니다(요5:38,39).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킨다

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

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요일

2:4,5).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

다(계1:3). 그리스도인들은 하

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없이

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와 같음

을 인식해야 합니다(암8:11).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

가 고프듯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고픔을, 허기

짐을 느껴야 합니다. 육신도 물

이 없으면 갈증을 느끼듯 영적

인 기갈을 느껴야만 합니다.

우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으로 받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

음 자세가 필요합니다(살전

2:13)(행17:11). 겸손히 하나님

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

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생명이 될수록 하나님은 더 크

고 우리는 더욱 작으며 하나님

은 더욱 강하시고 우리는 더욱 

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

로 그것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

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

우고 아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

야만 합니다(신30:11-14). 그

렇다면 성경과의 동행,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성경과의 동행, 성

경통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과의 동행,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묵상, 성경암기, 

성경연구, 성경공부, 성경쓰기 

등이 있는데 모두 좋지만 무엇

을 하던 성경통독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66권으로 1,189장 30,993절이

므로 만일 하루에 10절씩 묵

상, 공부, 암기, 쓰기 등을 한다

면 약 8년 반이 걸릴 것이고 매

일 한 장씩 한다면 약 3년 이상

이 걸릴 것입니다. 성경통독은 

영적 기초운동과 같습니다. 

두 번째, 성경과의 동행, 하

루 첫 시간에 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우선

순위에 밀리게 되면 결국 포기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루 

첫 시간에 먼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되심과 우리의 자녀됨을 인

식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루

를 살며 별도의 시간을 내어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매우 어

렵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합

니다. 결단해야 합니다(시

119:148)(시57:7,8/시108:1,2).

세 번째, 성경과의 동행, 매

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매일 

먹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

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에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었

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

녀라면 우리도 영적 양식인 하

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만 

합니다.

매일 꾸준한 동행을 위해 성

경을 ‘장’ 단위로 통독하기 보

다는 ‘페이지’ 단위로 통독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이 약 1750

페이지이므로 하루 10페이지

를 통독하면 1년에 성경을 2독 

할 수 있고 60페이지씩 통독을 

하면 매달 1독씩하여 1년에 12

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과의 동행, 평

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의 

동행은 평생과정입니다. 예수

님 믿고 뜨거울 때 잠시 혹은 

성경공부나 제자훈련과정 중에 

잠시 혹은 바쁘고 급하고 중요

한 일이 없을 때만이 절대로 아

닙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제 성경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

을 다 알았다’라고 할 자가 없

습니다(신17:18,19).

다섯 번째, 성경과의 동행, 절대로 

선택, 분리해서는 안됩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는 구약 창

세기로 시작해서 신약 요한계

시록까지 가야합니다. 성경말

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

지 않고 좋아하는 곳만을 선택, 

분리해서는 안됩니다. 구약의 

시편이나 잠언, 신약의 사복음

서 등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

할지 모르지만 성경 어떤 구절

도 성경 각 장에서, 성경 어떤 

장도 각 권에서, 성경 어떤 권

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읽고 

배워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영적편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구절이나 장 혹은 

권만을 선택한다면 그 외의 하

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것

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한 권으

로 한 목소리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과의 동행, 

말씀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가야합니다. 절대로 억지로 풀

려 해서는 안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

다. 내 원함과 욕심과 이해와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성경

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지 성경이 말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벧후3:16).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정된 선

지식과 경험 등을 내려놓고 겸

손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일곱 번째, 성경과의 동행, 스

마트 폰이 아닌 책으로 하는 것

이 좋습니다.

성경을 통독하거나 공부할 때

는 개인 ‘성경책’을 사용하여 그

냥 책이 아닌 ‘나의 말씀의 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

별한 상황이 아님에도 늘 말씀

을 ‘스마트폰’으로만 읽거나 듣

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경책 

안에 줄도 긋고 색칠도하고 여

러분의 회개의 눈물과 감사와 

감동의 눈물의 흔적도 있어야 

그 성경책은 읽고 읽고 또 읽어 

오래될수록 더 귀한 보물이 되

는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나도 다

른 것보다 제일 먼저 가지고 나

올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성경과의 동행, 

모국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가장 편하고 이해가 

잘 되는 언어로 성경을 읽고 배

워야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영어공부 

차원에서 영어로만 성경을 읽

는데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

로만 성경을 읽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이해도 명확하

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 진도가 

느려 역시 포기하기 쉽습니다.

아홉 번째, 성경과의 동행, 

여러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성경을 통독하는 것보다 

그룹으로 함께 격려하며 서로 

동기를 부여해주며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영적 동기부

여를 스스로 해나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시133:1)(전4:12).

때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 좋습

니다. 경쟁을 해도 열심을 내도 

무엇에 내느냐가 중요한 것입

니다(빌1:12-18). 

끝으로 시초성말, One Story

를 더 잘 공부하려면 이렇게 하

시면 됩니다.

1.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처

음 몇 번은 편하게 기도하는 마

음으로 영상을 보며 듣습니다. 

오타나 실수를 찾는 마음이 아

닌, 화면 작업 기술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눈

을 감고 들어도 좋습니다.

2. 그리고 잘 찾아야 합니다: 

영상을 다시 보며 성경구절이 

나오는 부분에서 화면을 멈추

고 여러분의 성경책을 열어 확

인하고 밑줄을 긋습니다. 색을 

칠해도 좋습니다. 주어진 성경 

구절들은 다 찾아볼 것을 권합

니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확

인해보고 밑줄을 그어 스스로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3. 또한 반복해야 합니다: 다

시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본 말

씀을 되새기며 영상을 보며 듣

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인

식되었으면 더욱 성령의 능력

을 의지하여 인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심겨지도록 기

도하며 반복 시청합니다. 제발 

한번 듣고 다 알았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바로 아는 것은 행함

으로 이어지고 삶의 영적 습관

으로 자리 잡았을 때 할 수 있

는 말입니다.

이제 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One Story를 

통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

시록까지 한권 한권 징검다리

를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부디 

주의 은혜와 능력이 끝 날까지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

도합니다.
hfamilyf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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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새해를 맞이할 때의 기쁨과 환호는 간곳없

고 우리는 또다시 힘든 삶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국회의사당이 점거되고 코로

나 확진자는 유례없이 늘어만 가고 또 다른 변

형의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등 여전히 우리는 

공포와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필자는 요

즘의 현실을 보면서 옛날 유다가 망하여가는 

그 모습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다. 유다의 몰락

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그런 것이었을까? 천만

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등 수많

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

서 되돌아올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유대

의 왕, 종교지도자들, 민중들은 오히려 선지자

들을 핍박하고 자기 길을 걸어감으로 유대는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갔을 뿐 아니라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으로 끌려가는 비극을 당하게 되지 않았는가?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

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주

장할 때 모든 사람들은 비웃었을 뿐만 아니라 

거짓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유대를 구해내시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대로 철저하게 

유대는 멸망하지 않았던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지금이 말세라고. 

예수님 재림이 곧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니엘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다니엘 시대 요시아왕이 그랬다. 유다

의 멸망을 알았지만 그는 더 힘을 내어 이스라

엘 영성 개혁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비록 유

다는 멸망했지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

을 세계 방방곡곡 디아스포라로 보냈다. 유대인

들은 거기서 믿음을 재건하고 새로운 믿음의 

씨를 뿌렸다. 

필자는 오늘부터 구약성경 다니엘에 대해 함

께 나누려고 한다. 왜 지금 다니엘인가? 첫째, 필

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매우 유사한 시대적 배경이라고 믿기 때

문이다. 죄악에 깊이 빠져 암울한 작금의 현실에

서 우리가 살면서 지녀야 할 가치와 자세를 바로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

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와 모델을 배울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자라나

는 어린 세대들에게 다니엘의 어린 모습은 그들

에게 역할 모델이 될 뿐 아니라 다니엘의 성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성인들이 본받아야 

할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

가면서도 세

상과 타협하

지 않고 철저

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다니엘은 우

리 자녀들의 

본보기 뿐 

아니라 성

인들이 반

드시 닮아

야 모델이

기 때문이

다. 그래서 바로 다니엘서는 자녀교육의 지침

서요, 부모 모델의 교과서요, 미래를 살아가는 

등불이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닮아야 할 셈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다니엘

서를 살펴봄으로 우리 모두 현재 우리가 처한 

시대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니

엘서를 함께 읽고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

도한다.

왜 다니엘인가? 다니엘은 불신과 어둠의 시

기에 믿음의 찬란한 횃불을 들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3,237명의 이름이 등장한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

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쓰여지지만, 불행하

게도 완벽한 사람은 없었다. 모세는 살인자였

고, 다윗은 간음했으며, 바울은 믿는 자들을 핍

박했다. 노아는 술에 취해 나체로 잠을 자다 아

들을 저주했고, 야곱은 형과 삼촌을 속였으며,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 속여 죽음을 피하려 

한 사람이었다. 요셉은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

고 베드로는 세 번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흠 있는 인생을 살았

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다. 그의 일생은 한 

번도 불의를 저지르거나 나쁜 일에 가담하거나 

불신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시종여일, 일편단

심, 표리부동의 사람이었다. 그러고도 그는 당

대 최고의 권력자 지위에 오른 사람이었다. 이

민자가 다른 나라에 가서 그것도 여러 왕조를 

통하여 중용 받았던 전대미문의 사람이었다.

왜 다니엘인가? 다니엘은 당대 최고의 지성

과 학식을 갖춘 사람이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

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셨기 때문이다. 

<15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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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you11@yahoo.com
매일가정예배 

심판의 천사가 가진 받은 두루마리는 예언의 
형태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어
떤 성격을 가집니까? 첫째, 먹듯이 믿어야합니
다. 그 말씀은 우리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라고 
주신 계시입니다. 배고픈 자가 음식을 먹듯 성
경을 전적으로 믿고 내 것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일입니다. 둘째, 받을 때 꿀 같은 맛을 
경험해야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

과 진리를 알 때 눈이 밝아지고 환해지며 가슴
이 뜨거워집니다. 셋째, 쓴 경험도 각오해야합
니다. 말씀의 단맛은 순종의 쓴맛으로 나타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고난이 
몰려옴을 염두에 두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
할 능력을 약속하신 주께 나아가야합니다. 구
할 때 주님은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새해에는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놀라운 경험을 합시다. 

작은 두루마리(계10:8-11)찬241장화

바다와 땅을 주관하는 천사가 창조자를 가리
켜 어떤 맹세를 합니까? 첫째, 그는 만물을 창
조한 자를 가리켜 신속한 심판의 단행을 아룁
니다(5-6). 아들의 구속 계시가 천사에게 전달
되고 그 천사의 계시가 교회에 전해져 성령께
서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그 완
성을 보는 긴박감을 가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둘째, 이것은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복음의 비
밀이 모두 성취됨을 선언함입니다(7). 실질적

인 구원과 심판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구속
의 완성을 선포함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종들
이 여러 모양으로 증거한 복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되고 성령을 통하여 그대로 실
행되는 것입니다(7). 현재 내가 믿고 증거하는 
이 복음의 비밀은 우리가 지금 집중할 내용입
니다. 새해에도 복음 성취의 약속을 따라 복음 
증거에 힘씁시다.  

복음화 선언(계10:5-7)찬248장월

구속사가 완성되는 과정에 일어나는 교회의 
증거 사역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첫째, 교회인 거룩한 성은 42달 박해를 받습니
다. 정해진 박해기간이기에 하나님이 친히 주관
하심을 가리킵니다. 

둘째, 이때 두 증인인 교회는 1260일을 예언하
다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서도 그가 행할 예언의 사역이 동시에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박해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
을 교회의 증거를 통해 이루십니다. 

셋째, 두 증인의 절대 권위로 나타난 이적은 원
수를 파합니다. 교회의 음부가 이길 수 없고 천국 
열쇠의 권위를 행사함으로서 구속 완성에 쓰임 
받읍시다. 교회 증인으로서 한 해를 살아갑시다.  

두 증인인 교회(계11:1-6)찬382장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된 교회는 어
떻게 능력을 나타냅니까? 

첫째, 모세와 같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의
를 세웁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행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적 현상은 이런 일에 포함됩니다. 

둘째, 엘리야와 같이 자연을 통해 이적을 나
타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천하에 나타냅
니다. 이적을 통하여 예언을 권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축하기 어려운 우리 시대에 두 권세를 가진 
교회의 능력을 말씀으로 나타냅시다.   

두 증인의 능력(계11:4-6)찬383장목

이런 혁혁한 교회의 증거사역에도 불구하고 
일시동안 증인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어떤 일
이 일어납니까? 첫째, 두 증인은 짐승과의 전쟁
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교회가 잠시 당하는 핍박
으로 죽게 되는 일은 한 밀알의 죽음과 같은 것
입니다. 이는 교회의 죽기까지 충성하는 진실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교회의 증거는 목숨을 바
쳤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둘째, 세상은 중인의 죽

음으로 서로 예물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짐승의 활동무대이고 사람들은 짐승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셋째, 그 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죽은 두 증인을 살립니다. 에스겔 마른 뼈에 생기
가 불어 살아난 것처럼 성령의 생기는 부활의 역
사를 일으킵니다. 교회에 주권자인 성령은 언제
나 새생명을 만드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생명
으로 충만한 새해를 살아갑시다.

금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계11:7-11)찬154장

두 증인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처럼 살
아나 어떤 일을 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준비
하신 그들의 처소인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
은 모든 구속을 완성하고 모든 승리를 가진 자
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름타고 하늘
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교회는 초자연적인 능
력으로 살아나고 그 능력으로 하늘에 오릅니
다. 승천으로 그리스도의 신분이 높아진 것처

럼, 그리스도인은 그 생명 안의 왕 노릇한 지위
까지 올라갑니다. 현재의 난관 속에서도 승리
자의 영광과 효능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납니
다. 셋째, 남은 자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기이한 일이 생깁니다. 두 증인의 사역은 살아
있을 때보다 죽은 후에 더 큰 효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지만 하늘에 발
판을 두고 나아갑시다.    

두 증인의 승천(계11:12-13)찬206장토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1)

이희갑 목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아름다운 사람 다니엘

어려운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간 다니엘
다니엘서는 자녀교육의 지침서, 부모모델의 교과서, 미래 살아가는 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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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선교

한국에 이혼하는 가정이 

50%가 넘는다는 기사를 읽었

습니다. 이혼율 세계 제 2위의 

불명예스러운 기사도 있었습

니다. 많은 경우에 사소한 일

로 서로 말을 잘못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도 하게 되는 경

우가 많습니다. 말과 그 가정

의 행복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

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의 파괴를 막을 수 있을까

요?

1. 칭찬의 말을 해야 한다

상대방의 결점, 단점을 들추

어내는 말보다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장점을 말해주고 칭찬해 

주어야 말도 잘 듣고 용기와 

힘을 얻고 더 좋은 사람이 되

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너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거

야!’, “너는 꼭 성공할거야!’ 등 

칭찬거리를 찾아 칭찬해야 합

니다. 아내한테도 “오늘 당신 

유난히 예쁜데!”, “당신은 볼수

록 복스럽고 매력있단 말이

야!”라고 한번 칭찬해보십시

오. 식단이 달라질 것이고 노

후가 보장됩니다. 남편한테도 

“우리 남편 최고야!”, “당신 볼

수록 멋있어!”라고 하며 기가 

죽은 남편을 칭찬하고 위로하

면 입이 쫙 벌어지면서 죽기 

살기로 가족을 잘 먹여 살리려

고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부

부간에 부모자식 간에 서로 칭

찬하는 말을 찾아서 하므로 행

복하고 복된 가정을 만드셔야 

합니다.

2.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

부정적인 말을 좋아하는 사

람은 예쁜 장미꽃을 보아도 “

꽃은 예쁜데 가시가 있어서 틀

렸어!”라고 말합니다. 반쯤 물

이 담긴 물컵을 보고서 부정적

인 말을 하는 사람은 “물이 반

밖에 없어!”라고 말하지만 긍

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물

이 반이나 남아있군!”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긍

정적인 말, 좋은 말을 해주고 

아내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

도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해

줘야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망할 

놈, 뒈질 놈, 썩을 놈” 그러지 

말고 “부자될 놈, 잘될 놈, 크게 

될 놈”이라고 욕을 합시다. 말

하는 대로 됩니다. 긍정적이 

말을 하여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룹시다.

3. 감사의 말을 해야 한다

부부간에도 가정에서 감사

의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

다. 불평하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감사하는 곳에는 성

령께서 역사합니다. 치약 하나 

사용하는 것으로 이혼한 가정

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대범해

서 치약을 대가리에서부터 아

무렇게나 짜서 쓰고 집어던지

곤 하는데, 남편은 꼼꼼해서 

치약을 끝에서부터 똘똘 말아

가면서 짜면서 썼습니다. 부인

의 치약사용법이 마음에 안든 

남편이 짜증을 부리며, “무슨 

여편네가 치약을 이렇게 쓰느

냐?”고 욕을 하게 되자, 이에 

열 받은 부인이 “무슨 남자가 

쫀쫀하게 치약 하나 쓰는 것 

가지고 그러느냐?”고 대들며 

불평하다가 대판 싸움을 하고 

결국은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

다. 부부간에서도 말로 감사의 

표시를 하고, 경제력이 있으면 

감사의 카드(Thank You 

Card)를 보내거나 선물을 주

고받으면 사랑이 더욱 돈독해

지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

습니다.

4.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평

상시 우리의 말도 들으시는 분

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

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불신앙

의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나

님께 드리는 기도의 말은 나의 

신앙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평상시 우리의 말도 하나의 신

앙고백입니다. 구원도 우리의 

말로 표현해야 이루어집니다. 

병고침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믿음의 말은 엄청난 능력과 파

워가 있음을 잊지 맙시다. 가정

에서의 부부간의 믿음의 말이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전수

하는 최선의 계기가 됩니다. 그

리고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5. 진실한 말을 해야 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

의 아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

므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 가정

은 마귀가 들끓고, 진실한 말

을 하는 가정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는 토지를 팔아 헌금하면서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도리어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하나

님은 우리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행복하고 복된 가

정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

시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려

면, 부부가 서로 속이지 않고, 

늘 진실을 말하고, 자녀들 앞

에서도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

기 위해 진실한 말을 해야 합

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칭찬과 긍정적인 말, 감사와 진실한 말로 행복 다져  
기도는 신앙고백, 믿음으로 말하면 엄청난 능력 있어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24.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말

<2면에서 계속>

노래도 하지 않고 더 짧은 설

교를 한다면 복음주의자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예배에 일

반적으로 소요됐던 60-90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렇기 때

문에 일부 복음주의교회가 지역

사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것

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이 위기는 복음주의자들이 행

해온 예전이 얼마나 결핍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많은 복음주의 교회가 선호하

는 것은 Zoom 소규모 회의나 사

회적 거리를 둔 혹은 마스크를 

낀 채로 모이는 소그룹 모임이

다.

나는 최근에 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짧은 설교에서 제기

된 질문들을 나누기 위해 소그룹 

분반 모임으로 서너 번 나뉜 적

이 있다. 이는 마치 세미나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말씀은 

훌륭하다. 나는 그 말씀을 통해 

산다. 그러나 누가 말하고 듣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는가?

나는 최근에 온라인에서 한 교

회의 문구를 보았다. “사회적 거

리두기는 하나님께 해당되지 않

는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자.”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의 귀

여운 교회간판이라고 생각했지

만 나는 이에 대해 진지하게 다

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했다.

맞는 말이기는 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께 적용되지

는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

실 그것이 내가 교회예배에 참석

할 때 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좋

은 생각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

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기독교 예전이

다.

나는 예배의 실천과 상징들 그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불안을 이

해한다. 또한 초기의 힘과 의미

를 잃은 지 오래 지난 암기된 듯

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세계적인 팬

데믹이 복음주의자들의 예배에 

대한 제한적인 시각을 직면하게 

하고, 그들이 종교적 상징과 이

미지의 사용, 기도와 회중의 응

답 암송, 양초와 향의 사용, 금식

과 잔치 등과 같은 기독교의 전

통적인 실천들을 회복하게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만약 당신이 복음주의자라면 

당신의 교회가 매년 진행되는 

예전 달력을 아직 채택하지 않

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

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응답송

가(antiphons)', 성인을 찬미하

는 '성가(kontakia)' 또는 동방정

교회에서 쓰이는 '짧은 찬송가

(troparia)' 등의 사용을 꺼릴 것

이다.

그렇다면 회중에게 단순히 앉

아서 듣고 관찰하게 하는 대신

에 함께 적극적으로 낭송하고 

응답하고 앉고 일어서고 무릎 

꿇고 등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

떨까?

회개하며 무릎을 꿇는 것이 비 

복음적인 것일까? 정말 기도문

을 외우거나 죄를 고백하거나 

촛불을 켜거나 미로를 걸으면 

나의 자격증을 잃게 되는 것일

까?

성찬식을 할 때 그것을 설명하

는 또 다른 설교로 덮지 말고 조

금만 더 오래 머무르도록 하자. 

한동안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

더라도 결코 거리감이 없는 우

리의 친구이자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

자!

찬양과 설교 빠진 예배, 나는 싫다!

<14면에서 계속>

그의 탁월한 지식과 혜안은 세 

번에 걸쳐 다른 왕조 하에서 총

리가 된 사람이었다. 왜 그런가? 

그는 부패하지 않았을 뿐더러 학

식과 지혜가 넘쳐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통상 세상학문에 뛰어

난 사람일 경우 신앙은 그에 미

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니엘은 달랐다. 오히려 그는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신실했

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브갓네살왕과 페르

시아의 다리오왕을 하나님을 경

외하는 기독교인으로 전도하였

던 사람이기도 했다. 

우리는 왜 믿음과 학식중 하나

만을 택하려 하는가? 믿음도 최

고이고 학식도 탁월할 수 있다. 

바로 다니엘이 그랬다. 그리하여 

필자는 다니엘이 우리 자녀들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다니엘처럼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한다. 

어디 그뿐인가? 다니엘은 크리

스천 성인들이 본받아야 할 본보

기이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키며 후세에 아름

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긴 사람. 

바로 크리스천 성인들이 그를 본

받아야 한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때가 그의 나이 언제였을

까? 혹자는 그가 젊을 때에 그 

일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천

만에! 그의 나이 75세였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 세상의 가치와 타

협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늘 하나

님을 최고로 섬겼던 믿음의 사람

이었다.

다니엘을 본받아 

다니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것이다. 필자는 우

리 자녀들이 바로 다니엘과 같이 

지식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는 전문적으로 뛰어났을 뿐 아

니라, 개인적 성품 면에서도 타

의 추종을 불허한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

한 열정과 믿음에 뛰어난 사람이

기도 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차세대 아이들이 모두 다니엘처

럼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

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어 그들

의 때가 오면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앞으로 20회에 걸쳐 다니엘을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한

다. 다니엘이 어렸을 때, 그를 조

명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를 본

받도록 하고, 다니엘이 장년이 되

었을 때, 성인들이 그와 같은 삶

을 살도록 하는 가이드를 교육적

인 측면에서 제공하려 한다. 다니

엘, 참으로 아름다움 사람이다. 
hlee0414@gmail.com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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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세계에서 배운 교

훈 중 교회에 새롭게 적용할 것 

계획하기(여러분은 어떻게 디

지털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2. 공동체 재발견하기(여러분

은 어떻게 공동체의 수요/필요

를 채우며, 공동체에 복음을 접

근시킬 것인가?)

3. 청지기 정신 고찰하기(여

러분은 어떻게 교회 재정 운용

의 근본적 변화를 꾀할 것인

가?)

4. 교회 시설 사용법 고민하

기(여러분은 어떻게 교회 시설

들을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 사

용할 것인가?)

5. 교회 지도자가 교회 내에

서 불화를 일으켜 교회에 악영

향을 끼치는 자들을 단도직입

적으로 대할 용의가 있는지 질

문하기

6. 다른 교회들과 연결하고 

관계를 맺는 방법 고민하기(여

러분은 떠오르는 새로운 교회

모델들을 검토하며, 새로운 모

델의 일부가 될 것인가?)

7. 점차 감소하는 주일 오전 

예배 출석자에 대한 대비책 준

비하기

8. 오래된 교회 달력을 버리

고 새롭게 시작하기(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은가?)

9.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보낸 서신서들 읽기(여러분은 

신약에 나타난 교회가 되기 위

해 교회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

가?)

10. 교회 직원의 임무와 역

할 재정비하기

팬데믹 시대를 지나며 ‘뉴노

멀교회’는 불가피해졌다. 이에 

교회 지도자들은 향후 교회가 

어떻게 뉴노멀교회를 세울 것

이며, 이를 위해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 충분히 숙고해야 할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해 2021년에도 온전히 

쓰임 받는 뉴노멀교회들이 되

기를 바란다.

뉴노멀(New Normal)이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설정되

는 표준을 말한다. 원래 이 용어는 급변하는 경제적 현실을 반영해

서 등장한 경제 용어지만 지금은 사회적 용어로 새로운 사회적 기

준을 의미하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 사태는 국내외적으

로 각 분야, 영역에서 뉴노멀의 시대를 도래하게 했고 교회도 시대

적 변화를 피해갈 수 없다. 교회는 저성장의 고착화, 인공지능(AI)

의 역습, 바이러스의 기습 등 비상식적인 것들이 상식이 돼버린 뉴

노멀 시대에 다양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처치앤서워스(https://churchanswers.com)의 톰 S. 레이너

(Thomas S. Rainer)는 ‘팬데믹 이후 교회는 이전과 같아질 수 없

다’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뉴노멀’ 교회의 모습을 전망했다. 그

는 ‘세상은 절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며, 교회도 마찬가지다. 많

은 교회가 고군분투하며 상처를 입고 있으며, 승리하지 못하는 교

회가 생겨날 것이다. 많은 교회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기회의 때로 여겨 뉴노멀 교회의 모습에 관해 고찰

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레이너는 2021년 “뉴

노멀’ 교회가 고려해야 할 10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뉴노멀 시대 맞는 교회공동체 된다!
처치앤서워스, 톰 S, 레이너 목사의 뉴노멀’교회가 고려해야 할 10가지 사항 소개

디지털 세계 교훈 적용, 공동체 재발견, 청지기정신 고찰 
초대교회 서신서 읽기, 교회사용 고민, 새 교회모델 검토...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

장 조명환 목사)이 주최한 제 

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을 게재한다. 이번 독

후감 추천도서는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신영), 

“모두 거짓말을 한다”(세스 스

티븐슨 다비도위츠), “침묵”(

엔도 슈사쿠), “말그릇”(김윤

나),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

한 선택”(리처드 탈러) 등이

었다.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아

름다운 말 그릇을 통해 내 자

신의 자존감, 존재감 등을 찾

아 보고  싶었다. 

어린 시절 이혼한 부모 슬하 

역기능 가정환경에서 자라며, 

억압과 사랑 없는 말투와 상처

로  인해 자신의 존재감과 자존

감, 가치관의 혼돈 가운데 성장

하며, 결혼을 하게 되었다. 남편

은  마음이 따뜻하고, 온순한 

사람이다. 그러나 말투가 투박

한 시골 남자로 그 또한 본인의 

이혼에 대한 아픈 상처를 가지

고 자존감과 자괴감이 회복되

지 못한 채 재혼을 하게 되었

다. 그래서인지 남편과 나는 서

로에 대한 마음과 다르게 말 표

현에 서투르고, 서로에게 사랑

을 주기보다는 받으려고만 하

는 습성이 생겨가고 있었다.

항상 자신들의 입장이 먼저

이고, 상대방 입장은 눈에 들

어오지 않으므로 서로에게 상

처 되는  말들이 점점 쌓여가

며 결혼생활에 서서히 지쳐가

고 있었다. 그래서 상처로 가

득한 말 그릇이  넘쳐 깨지기 

전, 다시 깨끗한 말로 반짝반

짝 빛나게 채워 잃어버린 내 

자신과 남편에게 보석 같은 서

로의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이 책은 프롤로그에

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단지 

다른 말 습관을 고치기 위하여 

그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닌, 

그 속에 있는 ‘나’를 들여다보

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남의 말을 탓하

고 정죄하기보다는 ‘나’ 자신

을 들여다보며, 나의 내면을 

알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갔으며, 어떻게 하면 나의 

말 그릇을 단단하고  깊이 있

게 만들 수  있을지(p.8,10) 알

려주는 말의 지침서 같은 책이

기도 했다. 이 책을 읽으며 느

낀 몇 가지 부분을 서술해 보

고자 한다.  

첫째, 내용 전체가 상담학적, 

심리학적 view에서 바라본 단

어(예: 내면아이, 어른아이, 인

정  욕구, p.44)나 상담 사례 케

이스가 많아서 언뜻 참고서적

을 읽는 듯 했으나, 실제 생활

에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

록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많았

다. 

두 번째, 특별히 part2 내면

의 말 그릇 다듬기 가운데 첫 

번째 과제중의 하나가 ‘나의 

감정분석하기’에서 나 자신이 

몰랐던 숨겨져 있던 ‘진짜 감

정’을 찾아서 다루는 방법, 사

례를 통한 실제적 접근 방법에 

공감이 갔다(p.80-93). 즉, 감

정의 특성 중 다양한 감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의 이분화(yes or 

no)에 집중되어있는 사람들이 

화를 잘 내고 욱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하여, 내 마음 속에 세

밀한 감정들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마음 깊이 숨겨져 있는 

나의 진짜 감정을 찾지 못한 

채, 이분화 감정에만 치우쳐 

화를 내고 상처를 주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성숙하지 못한 작은 말 

그릇 안에 분쟁의 또 다른 원

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

닌 ‘낮은 자존감’이었다. 내 자

신의 약점이 노출되는 것에 대

한 두려움과 내가 소중한 가치

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불분명, 자기 존중이 없어 불

안할 때 감정이 폭발되는 자존

감 결핍이 나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

었으며, 그런  감정을 어떻게 

유형별로 조절하며(4가지 방

법 제시) 의식적으로 노력, 개

선을 하게 되는 직접적 방법론

을 깨우치게 되었다.  

먼저 1)내 자신의 감정 지

각-> 2)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진정, 보유할 것인가?(절제)-> 

3)어떻게 말과 감정 표현을 잘 

할 것인가? 라는 순서에 맞추

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말 그릇에 차곡차곡 쌓아서 나

의 말 그릇이 커질 수 있기를 

나름 소원해 보았다.   

셋째로, 상대방의 공식 이해

하기(p.133)는 서로의 고정관

념을 이해하고 공감하기에는 

알면서도 행하기에 상당히 어

려운 부분이라 생각해왔는데, 

이 습관이 훈련되어지면 공감

능력의 극대화가 이루어지고, 

내 삶의 초점을 맞추는 원동력

이 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나의 고집과 아집을 바라보게 

되었다. 상대방의 고집과 아집

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 ‘나의 

고집과 고정관념, 공식이 반대

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

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특별히 이웃에게 사랑이 흘러

가게 본을 보여야 할 크리스천

들이  바리새인들  같은  고정

관념과 율법으로 나의 이웃들

을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끼며 회개하고, 깨끗하지 

못했던 나의 말 그릇에 고정관

념을 벗어 던지고 ‘공감’이라

는 아름다운 마음을 넣도록 노

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

었다.   

넷째, ‘질문프로젝트’(p.231)

나 ‘부부워크샵’ 등은 신선한 

말하기 기술치료법으로 인상

적이었다. 누구나 자신의 말버

릇과 말하는 태도 등을 고치고

는 싶어 하지만 결코 행하기는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실

제적으로 주기적인 이런 프로

젝트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자

신의 부정적인  말 습관, 감정 

표현 등을 돌아보고 연습하며, 

자신의 말 그릇을 채울 수 있

는 좋은 motivation이자 tool

이 될 듯 하다.

결론적으로 이 책을 읽고 난 

후의 느낌을 요약하자면 크고 

넓은 성숙한 말 그릇을 다듬는

다는  것은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내 안의 숨겨진 

많은 감정을 인식하고, 절제하

며 표현을  제대로 정확히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자존감 

상승의 근본이며, 자존감이 회

복될 때 나아가서 상대방을 존

중하고, 환경과 성격이 다른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씨름의 방식이 

아닌, 같이 동행하며 서로 맞

춰가는 왈츠 방식의 관계법으

로 넉넉한 말 그릇을 담아 내

는 것이라 생각한다.

상대방이 먼저 변화되어지

길 바라지 말고, 내 자신이 먼

저 넉넉하고 큰 말 그릇으로 

채워졌을 때 상대방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며, 사회가 변화되

어지는 작은 듯하나 큰 변화의 

역사가 나 한 사람부터에서 시

작임을 확신하며, 책 내용 중

에 ‘질문프로젝트’, ‘부부워크

샵’의 상세한 방법과 결과를 

읽고 난 후,나에게 작은 소망

이 하나 생겼다. 아름답고, 성

숙하게 다듬어진 말 그릇으로 

넉넉히 내 자신을 채우고, 나

아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소생

시키며, 힐링이 되어질 수 있

는 조그만 말 치유사역을 해보

고 싶은 바램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나 자신

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귀한 기

회를 갖게 되어 참으로 하나님

께 감사를 드리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

각과,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도

록 노력할 것이다.  

세기언 제 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2)

장려상/“말 그릇” 

한 원 (권사, 산호세 임마누엘장로교회）


